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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서론 
필자는 2016년 이전 한국에서 20, 30대 대학생과 직장인의 청년 그룹을 대상으로 
대부분 사역해 왔다. 또한, 그동안 필자는 20, 30대가 겪는 대부분 과정들(대학, 군대, 
대학원, 취업, 직장, 연애,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젊은이들과 함께 보내왔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 모든 
사역과 인생의 경험은 필자가 계획하고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의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그래서 필자는 교회 목회자 
혹은 청년 사역자로서 첫 번째 현장(써브커뮤니티 교회)에 부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젊은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따라서 필자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언제나 담겨진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의 
젊은이들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이며, 그것은 필자에게 매우 중요한 ‘선교적 
정체성(misssionary identity)’ 이라 말할 수 있다. 때문에 필자는 코 끝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 소중한 꿈을 향해 가슴 뛰는 모험의 선교적 삶(missionary life of 
adventure)을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위해 필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음을 믿고, 확신한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아름다운 흔적으로 영원토록 남게 되길 겸손히 기대해 본다. 
선교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모든 선교보다 앞서며, 우리의 선교의 기원이다. 또는 
누군가 멋지게 표현했듯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두셨다. 선교가 교회를 위해 




연구의 배경(Research Background) 
이 연구의 배경은 필자의 지난 교회 사역의 경험에 바탕을 둔다. 지금까지 필자는 
한국에서 10여 년 동안 20, 30대의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도시 환경과 교회 상황이 
전혀 다른 청년 사역의 두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마포구와 서대문구의 대학가(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강대, 명지대 
등) 도시를 중심으로 젊은이 선교를 위한 이머전트(emergent)한 성격을 가진 써브커뮤니티 
교회(초창기 독립교단 가입, 현재는 예장합동교단 소속)에서의 개척 초기 멤버 사역 
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분당구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젊은이 목회를 위한 
리미널(liminal)한 성격을 가진 가나안 교회(예장통합교단 소속)에서의 사역이었다.  
그런데 필자는 이렇게 차이를 가진 두 사역의 현장에서 비슷한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서 청년목회와 선교의 공통된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즉 그것은 미혼의 
청년들이 결혼과 동시에, 신혼부부 그룹으로 편성이 되고 나면, 교회 안에서 대부분 그들은 
공동체의 주변 밖으로 밀려나 버리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 
도시 안에서 이와 같은 신혼부부 계충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이 다른 계층들보다 
상대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신혼부부들은 다른 세대와 또 다르게 결혼 이후에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임신과 출산과 육아의 과정을 겪으며 특수한 
삶의 정황에 놓이게 된다. 심지어 오늘날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신혼부부들은 저출산의 
심각한 상황속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요한 문제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에서 도시교회가 신혼부부 계층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며,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사역한다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매우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일이라 
말할 수 있다. 때문에 필자는 오늘날 한국의 다양한 도시 환경과 문화 속에서, 특별히 분당 
신도시와 그와 같은 도시들의 신혼부부 계층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풀러(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목회 연구 과정(D. Min. GM.)을 통해서, 
한국의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와 성경에 나타나는 선교적 공동체(missional 
community)에 관해 고찰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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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를 통해, 신혼부부 계층에 대한 분당 신도시교회들의 사역의 
방향을 재수정하고, 더불어 한국교회의 도시 목회와 선교의 미래를 재설계 하기 위해서 
도시와 특정 계층과 교회 공동체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purpose)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에서 선교적 공동체 형성과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식탁 공동체를 성경적,  선교신학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표(Goal) 
이 연구의 목표는 교회 목회자와 리더들이 도시의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을 잘 섬기고, 훈련할 수 있도록 선교적 공동체의 본질과 사역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이 연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식탁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성경적,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신혼부부 사역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필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교적인 삶과 지체됨의 정체성을 
재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필자 자신의 미래 사역의 사명과 비전이 
하나님의 선교와 공동체 관점에서 재정립되고 구체화될 것이다.  
셋째, 분당 신도시의 사역자들이 지역 사회와 도시의 상황을 분석하고,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도시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현대 소비주의 시대에 대항적이며 
대안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새롭게 배우고,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목회 전략을 수립하고 
창조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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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 문화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한국교회의 본질적인 갱신 운동과 역동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 선교적 공동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하고, 제시하게 될 것이다. 
핵심 연구 주제(Central Research Issue) 
이 논문의 핵심 연구 주제는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에서, 선교적 교회의 원리와 
근거가 되는 성경 안에 발견되는 식탁 공동체의 선교신학적 중요성이다. 
연구의 논지(Thesis) 
식탁 공동체가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에 중요한 목회와 선교의 원리와 방안을 
제시해 준다.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1. 분당의 도시환경과 신혼부부 계층의 문화적인 특징은 어떠한가? 
2. 현대 소비주의와 도시 문화의 영향은 어떠한가? 
3.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을 위한 신앙 공동체의 일반적 이해는 무엇인가? 
4.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을 위한 식탁 공동체의 선교신학적 이해는 무엇인가? 
5. 가나안 교회 신혼부부 사역 현황과 그 한계는 무엇인가?  
6. 북미 도시의 선교적 공동체의 사역 사례(case study)는 무엇인가? 
7.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을 위해 선교적 공동체의 방안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제안할 수 있을까? 
연구의 방법(Research Methodology) 
이 연구의 방법은 먼저 분당의 상황과 신혼부부의 모습과 소비 도시와 교회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는 필자의 경험을 통한 참여 관찰의 질적 연구 조사 방법과, 아울러 도시와 
계층의 통계 및 분석의 문서와 인터넷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5 
연구의 목적에 따라 식탁 공동체에 대한 구약과 신약 성경 연구,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와 
관련한 서적과 문서 자료들을 토대로 문헌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에 적합한 선교적 공동체의 모델을 
발견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들(Delimitations) 
이 연구의 범위들은 필자의 지난 분당에서의 생활 경험과 가나안 교회에서의 
신혼부부 사역을 바탕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도시의 소비주의 
문화의 영향을 이해하고, 20, 30대 신혼부부들의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성경과 
선교적 공동체에 관련한 자료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신앙 공동체와 식탁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가나안 교회 신혼부부 사역을 분석하고, 사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미의 선교적 교회 운동의 공동체를 연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에 적용 가능한 선교적 공동체의 새로운 모험의 길을 모색해 보고, 
한국의 도시교회 사역에 패러다임의 변혁과 창조적인 갱신 운동을 이루고자 한다.  
연구의 가정들(Assumptions) 
이 연구의 가정들은 모든 도시 지역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동시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따라서 교회 사역자들은 도시 목회와 선교를 위해 
성서적이고 선교신학적 입장을 견지하며, 선교적인 삶과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 또한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들은 도시의 다양한 상황과 계층의 문화적인 특징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될 때에, 그에 적합한 선교적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연구의 한계들은 필자가 목회 연구 과정을 위해, 한국의 교회 사역을 중단하고 
유학 목사로 미국에서 머물고 있는데에 있다. 따라서 분당과 신혼부부 계층과 가나안 
교회의 사역 분석에 대한 연구는 2016년도 이전의 한국에서의 생활과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북미의 선교적 교회 운동의 공동체들에 대한 사례 
연구(case study)는 필자가 직접 사역 현장을 탐방하지 않고, 선교적 공동체에 관련한 
서적과 문서 자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하고, 인터뷰한 조사 내용을 기초로 연구 
되어질 것이다.   
연구의 개관(Overview) 
이 연구는 총 8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표, 연구의 중요성, 핵심 연구 주제, 연구의 논지,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들, 연구의 가정들, 연구의 한계들, 연구의 개관을 다룬다. 제2장에서는 분당 
신도시 환경과 신혼부부 계층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3장은 소비주의와 
도시 문화에 대해 살펴 보면서 신혼부부 사역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신앙 
공동체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식탁 공동체에 관한 
선교신학적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제6장에서는 북미 교회의 사례 연구(Case Study)로서 
젊은이들과 도시와 공동체 중심의 선교적 교회 모델들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선교적 
공동체(SOMA Community, House Church)로서 그 사역의 특징과 원리를 연구하고자 한다. 
제7장에서는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의 새로운 방안을 통해, 선교적 공동체의 창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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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와 신혼부부
필자는 가나안 교회의 사역과 분당의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신혼부부들이 사는 
신도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것은 한 도시와 특정한 계층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분당 신도시의 교회들의 사역을 성찰해보고,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사역의 중요성과 
새로운 방안의 필요성을 찾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분당 신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분석해 보고, 이 도시에 사는 
신혼부부 계층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분당 신도시의 형성배경과 상황, 그리고 분당 
신도시를 구성하는 구획이나 구역, 또한 분당 신도시의 교통량과 분당 신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신혼부부 계층의 도시사역을 관찰하고, 그 
계층이 갖는 필요, 즉 임신과 출산, 육아, 직장과 주택,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본 연구는 로잔(Lausanne) 문서(Towards the Transformation of our 
Cities/Regions)1에서 제안하는 도시에 대한 석의(Urban Exgesis) 단계들(the twenty steps) 중 
몇 가지 제안들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분당 신도시(Bundang Newcity) 
먼저 인터넷자료를 통해, 분당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25km, 강남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분당 
신도시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부동산가격 안정, 수도권의 기능분담 
등을 목적으로 1989년부터 한국토지공사에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중략)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중 가장 대규모로 
건설되었으며, 공원과 녹지가 택지 주변 곳곳에 배치되어 중산층을 위한 
                                                     
1 The context for the production of the Lausanne Occasional Papers No.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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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교외주거지 성격을 지닌 신도시이다. 분당 신도시는 탄천을 
중심으로 볼 때 지형적 여건과 개발규제 등의 영향으로 구미동, 금곡동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분당의 동부지역에 치우친 형태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 판교신도시 개발 등 서부지역도 개발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다. 지난 
1991년 9월 첫 입주가 시작된 분당 신도시는 2003년 말 현재 14만 5,941가구, 
43만 1,199명(남자21만 2,758명, 여자 21만 8,441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4.4%이며, 면적은 69.49㎢ 로 시의 49%를 차지하고 있다.2  
도시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목록              
(A list of significant historical events that inform the city’s identity) 
도시 형성배경 
분당은 서울 도심의 주택난 해소를 막기 위해, 1980년에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계획되고, 조성된 1기 신도시이다. 그래서 이 도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주거 환경, 산업과 교통, 교육과 문화 
등이 점차 변화되면서 완성되어가는 모습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져 왔다. 
필자가 처음 분당을 방문했을 때는 2000년도 초반이였는데, 당시 분당의 구미동 
주변은 적은 건물들과 공사장 사이로 허허벌판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가나안 교회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서, 2010년에 다시 분당 구미동을 방문했을 때에는, 이 도시가 
넓게 포장된 가지런한 도로 사이로 큰 상가 건물들과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선 지역으로 
변해서 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인상 깊게 남아있다. 
이제 이렇게 분당은 커다란 신도시로 발전하게 되면서, 수도권 중심업무지구로 
역할을 하는 자족적인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분당은 국내의 도시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신도시로 눈부시게 발전을 했다. 그 이후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분당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 ‘신도시 계획과 개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자료에 
살펴보면, 분당 신도시 개발은 “공해없는 도시환경과 충분한 녹지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시스템, 체계적 도로망의 구축 등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계획의 목표”로 삼고 있다(이외희 외7인 2008:17). 이처럼 
분당의 형성배경은 신도시로서의 개발 목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다양한 계층들, 
특별히 신혼부부들에게 살고 싶은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갖게 해주었다. 이것이 분당의 
특징적인 도시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필자는 결혼(2012년) 이후, 약 4년 간 분당 구미동 오리역에 위치한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신혼 생활을 하였다. 때문에 분당이 신혼부부들에게 생활하기 
편리하고, 안전하고, 환경이 쾌적한 도시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도시 상황  
한편 위와 동일한 연구자료의 보고에 의하면, 분당은 10여 년 사이 가구원 수의 
차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당 인구수의 변화 - 계획 당시 호당 4인으로 가구원수를 가정하였으나 
세대당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전국기 1992년의 세대당 인구는 3.4인에서 2007년에는 2.64인으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는 3.23인에서 2.65인으로, 성남시는 
3.32인에서 2.57인으로, 분당구는 3.37인(1993년)에서 2.73인으로 
감소함(2008:95). 
필자는 이러한 분당의 변화된 도시 상황이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에 요인에 있다고 
이해해 본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00년도 이후 부터 미혼 직장인 혹은 신혼부부 
계층이 신도시로 모여들면서, 그 영향으로 1인 혹은 2인 가구수 비율이 증가한 것이, 
분당의 변화된 상황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예측해 본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인터넷 기사3와 통계청 보도자료4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세민도시 분당 = 이런 저런 연유로 사람들이 떠나고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도 대부분 분당에 살지 않는다. 중대형평형 위주인 까치 신원아파트 
단지는 중소형 위주인 한솔5단지와 마찬가지로 자가소유자들이 전체 
                                                     
3 이규성, “그 많던 분당 첫 입주자들 어디로 갔을까” 아시아경제. 2012.1.30. 
<hppt://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13006540672854> 
4 은희훈,김경해, “2015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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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의 절반 이하다. 인근 중개업자는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신원 
단지의 경우 세입자와 자가보유자의 비율이 6대 4 수준’이라며 ‘자가보유자 
중에서 최초 입주자들도 절반 정도로 보면 20%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매촌이나 야탑 일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단지별로 이런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다.  이제 분당은 세입자들의 도시로 바꿨다. 20년 전 사람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러 분당으로 달려왔다면 지금은 신혼부부들의 내 
집마련 정거장인 셈이다(이규성 2012.1.30). 
또한 2015년 기준, 신혼부부 총 147만 2천 쌍의 통계 결과 보고에 따르면, “(시도별) 
경기도에 가장 많은 신혼부부(26.4%)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거주하는 비중이 전체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인 52.3%를 차지”했다(은희훈, 김경해 2016:2). 
실제로 필자가 분당 가나안 교회에서의 신혼부부 그룹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사역할 당시(2014-2015년 기준), 거의 매주일 새로운 신혼부부 새가족이 방문을 하고, 
등록을 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미혼 직장인(예비신랑, 신부) 새가족도 마찬가지의 경우 
였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는 위 기사와 자료의 내용처럼, 직장과 결혼, 출산과 자녀양육 
등의 그들만의 생활 양식(life form)과 상황(situation)으로 인해, 분당으로 이사와서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전세민들 많았다. 
이처럼 분당은 2000년도 이후부터 최근까지 전세화된 도시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 신혼부부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수도권 지역, 특별히 경기도의 분당 신도시를 
내 집 마련의 정거장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당이 가진 특수한 도시 상황을 
살펴 보았을 때, 혼인 시기를 가까이 둔 미혼 직장인 혹은 신혼부부 계층이 도시 안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 본다. 또한 분당에서 신혼부부 계층의 문화가 점점 더 크게 영향을 얻고, 다양하게 
형성되어 갈 것이라 가정해 본다.  
그런데 이상훈의 지적처럼, “문제는 도시의 실상을 직시하면서 도시를 품고, 
도시에 맞는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이상훈 2015:181). 
하지만 “도시의 성장, 그것의 세계적인 영향력, 그리고 도시 겪고 있는 커져가는 문제점은 
도시를 선교활동의 주된 장소가 되도록 만든다”(Sunquist 2015:646). 따라서 필자는 분당의 
도시 상황 즉 인구 비율과 환경과 문화에 점점 더 영향을 미치는 신혼부부 계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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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역 연구가 도시교회의 어떤 사역 분야와 계층 선교보다 더 시급하고,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구획이나 구역                                                         
(The sections or zones that make up the city) 
분당 신도시 개발 현황에 따른 그림자료5를 통해 도시를 구성하는 구획과 구역에 





분당구 용도지역 현황도(2006) 
(이외희 외7인 2008:29) 
                                                     






동별 특성 분포 






분당신도시 주택용지 현황 
(이외희 외7인 2008:56) 
그림1은 구획(구역) 별로 이용되는 분당 ‘토지 현황도’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1과 같이, 분당은 크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전체 도시가 구성된다. 
그리고 그림1을 통해 분당의 주거 지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심 
상업지역이 미금역에서 서현역 사이의 정자동 구획(구역)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2는 ‘인구 분포와 세대수 분포와 주택 분포와 인구 밀도’를 동 
별(구획/구역)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중심 
상업지역인 정자동에서 인구 분포, 세대수 분포, 주택 분포, 인구 밀도 모두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표3은 ‘분당 신도시 주택용지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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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데, 주상복합 형태의 주거지역이 정자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위 3개의 도시 구획(구역)에 관한 그림의 분석을 종합해 본다면, 중심 상업지역인 
정자동의 주상복합에 많은 도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위 연구자료는 2000년 
중반의 보고인데, 필자는 10여 년이 지난 현재 분당의 중심 상업지역이 구미동과 수내동, 
서현동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주상복합 형태의 주거지역이 차츰 증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필자가 이 연구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싶은 것은 중심상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류도시민들이 바로 신혼부부 계층, 혹은 미혼직장인 계층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분당의 여러동과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정자동에 유동 
인구가 가장 많으며, 특히 젊은 세대 눈에 가장 많이 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말 
분당에서 서울을 잇는 신분당선 지하철이 정자역에서 첫 개통을 이룬 이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신혼부부들이 정자동을 중심으로 분당의 전세민으로 살아가는 도시민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분당 신도시로 몰려오고 있지만, 이 계층에 
대한 도시 생활의 힘겨운 모습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며 그려볼 수 있다. 최근 5-10년 사이 
아파트와 주택의 전세가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당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반전세(낮은 전세금과 
함께 매달 높은 월세를 지불하는 전세개념)가 생겨났는데, 신혼부부들은 양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맞벌이로 그 전세대출, 월세 등의 부담을 스스로 지게 된다. 비록 신혼부부들은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생활을 영위해 가지만, 어느 계층보다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힘겨운 도시인으로 살아간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 부모 세대 
보다 더 독립적이고, 더 생활력은 높아졌지만, 그들은 부모와 가족으로 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거나, 혹은 기대거나 의지할 수 있는 관계 또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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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필자는 분당에서 살면서, 그리고 사역의 경험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외롭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주 느끼고, 많이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소외와 
불안정성에 대한 이해는 도시화 된 삶의 특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기”때문이다(이상훈 
2017:209). 그런데 분당 신도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이와 같은 ‘인간의 소외와 불안정성’의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게 된다.  
따라서 김상백은 ‘도시를 깨우는 영성목회’ 에서 도시 목회와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도시 그리스도인들을 성숙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도시 사회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김상백 2010:145).  
이처럼 분당의 신혼부부들은 기성세대들 보다 더 나은 도시 환경에서 생활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허기진 도시인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것이 
도시의 수많은 가정 문제를 양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이것이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즉 저출산을 비롯해서, 부부갈등과 이혼율 증가시키고, 가족해체 현상의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의 예로 매일경제의 최근 기사6를 살펴 보면, 상반기 역대 
최저 출생율을 확인할 수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출생아 수는 15만85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만명 가까운 출생아가 줄어든 것이자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수치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간 40만명은 고사하고 30만명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김세웅 2017.08.23.). 
필자는 위와 같은 도시 사회의 가정 문제들에 대해서 분당의 신혼부부들이 다른 
도시에서 보더 비교적 더 많이 겪게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분당의 도시교회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어떠한 목회적인 노력과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 또한 외롭고 절망 가운에 좌절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이웃이 때때로 경험하는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도시 안에서 해외의 선교현장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다”(Sunquist 2015:689). 나아가 그들을 위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또한 실천을 적극적으로 이루면서, 도시를 치유하고 방황하는 도시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시의 교통량                                                                                      
(The traffic flow of the city) 




(주미진, 김성연 2014:41) 
 
                                                     
7 주미진, 김성연, “가구통행 분석을 통한 도시 중심성 변화 연구(성님시 수정구, 중원구, 





쇼핑 및 여가목적_외부통행 











쇼핑 및 여가목적_내부통행 
(주미진, 김성연 2014:43) 
 
성남시 외부 통행(2006년 기준), 첫 번째, 출근 목적의 유입 통행량의 비율은 서울 
22%, 인천 1%, 경기 77%, 그리고 유출 통행량의 비율은 서울 43%, 인천 1%, 경기 56% 로 
나타났다. 두 번째, 쇼핑 및 여가목적의 유입 통행량의 비율은 서울 9%, 경기 91%, 그리고 
유출량의 비율은 서울 10%, 인천 5%, 경기 85% 로 나타났다.  
한편성남시 내부 통행(2006년 기준), 첫 번째, 출근목적의 유입 통행량의 비율은 
수정구 21%, 중원구 19%, 분당구 60%, 그리고 유출량의 비율은 수정구 11%, 중원구 11%, 
분당구 78% 로 나타났다. 두 번째, 쇼핑 및 여가목적의 유입 통행량의 비율은 수정구 6%, 
중원구 6%, 분당구 88%, 그리고 유출 통행량의 비율은 수정구 3%, 중원구 2%, 분당구 
95%로 나타났다. 
위 연구 자료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분당에서 경기 지역이 외부 통행량이 많았고, 
주변도시 보다 분당이 내부통행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분당이 
서울을 중심으로 자족적인 도시가 되어가고, 내부적으로 성남시가 분당을 중심으로 
도시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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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와 관련한 도시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자료8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이 성남시 지역별 중심성을 나타내는 그림들은 분당이 출근과 쇼핑과 




성남시 지역별 출근목적 중심성 
(주미진, 김성연 2014:43) 
                                                     
8 주미진, 김성연, 가구통행 분석을 통한 도시 중심성 변화 연구(성님시 수정구, 중원구, 






성남시 지역별 쇼핑목적 중심성 




성남시 지역별 여가목적 중심성 
(주미진, 김성연 2014:45) 
필자는 이러한 분당의 중심성 변화의 원인에 대해 첫 번째, 서울과 경기지역의 
직장을 둔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이 분당으로 거주하게 된 비율이 높아진 것, 두 번째, 
분당 내 중심 상업지역이 늘어나면서 분당에 직장을 둔 외부 도시인들이 증가한 것,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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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신혼부부 계층의 쇼핑과 여가생활이 점점 늘어 나게 된 것으로 분석해 본다. 이렇게 
분당이 내외부적으로 통행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이 
일을 하고, 쇼핑하고, 여가를 즐기는데 이상적인 도시로 변해가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벤 엥겐은 ‘새로운 선교학적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회는 
믿음으로 형성된 공동체이며, 살아 있는 성례전이요,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밖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표지판이다”라고 
진술한다(Van Engen 2014:64).  
위와 같은 분당의 변화에 도시교회는 주일예배 출석률에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주5일 근무제와 수업제로 인해서 주말 나들이와 여행으로 여가와 소비생활을 즐기는 
신혼부부들과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교회는 양적 성장과 감소의 
현상보다,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God’s Missionary People)’ 의 교회로서 존재 목적과 참된 
사명을 새롭게 갱신해 가야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복잡한 교통량(traffic 
volume)처럼 어지럽게 변해가는 도시 속에, 표지판(sign)으로서 모든 도시인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들                                                               
(In positions of influence in the city) 
분당이 신도시로 성장하면서 그 영향으로 분당과 그 주변 도시의 상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식료품, 의류, 가전, 의료서비스, 여가 등의 구매 환경을 조성하는 
조직들(대형마트, 백화점, 카페, 음식점, 상점, 대학병원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계획’ 의 자료9에 나오는 분당의 구매비율을 분석한 결론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분당에서의 일반재화 구매비율, 의료서비스 구매 및 
여가통행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통행패턴은 과거 2000년에 비해 
분당의 자체지역 내 구매 비중이 강화되었으며, 분당 주변 지역에서는 
                                                     
9 이창무 외2인, 대한국토 국토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1권 6호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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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으로의 유입이 증가되어, 분당이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0년도 조사결과에서 분당은 
상위재화로 갈수록 서울로의 유출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했으나, 2005년의 
조사에서는 서울로 유출되는 비율은 감소되는 반면, 주변 지역에서 
분당으로의 유입은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당 내 구매의 
크기는 자체 비중만큼 외부로부터 유입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분당이 구매통행에 있어서 서울의 의존성을 지닌 중간 중심지의 단계를 
벗어나서 또 하나의 독립적인 상업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이창무 외 2인 2006:76). 
그런데 필자는 이러한 상권의 변화에는 분당에 거주하는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과 깊은 상호 관계가 있다고 본다.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들이 그들의 소비주의 
문화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에 기초한 이 소비주의는 교회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도시교회는 젊은이들이 가진 소비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히 소비주의 성향이 강한 신혼부부 계층에게서 종교 사유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단지 교회는 그들 자신에게 삶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 수단이라고 인식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 감정적 필요를 충족하게 하거나 보다 나은 삶을 살게하는 
수단일 수만은 없다. 그래서 정찬수는 ‘교회, 도시를 품다’에서 도시선교의 신학을 
진술하며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고, 채워줄 수 없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구원의 확신과 삶의 의미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이며,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알려주어야 한다(정찬수 
2014:132). 
이처럼 도시목회와 선교는 ‘복음’ 이 핵심이다. 분당 신도시가 아무리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바로 참 진리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생명이며 구원이다.  
즉 교회가 가진 복음은 화려한 도시생활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소비주의 
문화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며, 도시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소비주의가 팽배한 도시 환경에서 어떻게 지혜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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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도시인들에게 교훈하고 길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전 삶을 들여 복음 중심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모델이 될 비전인 
사역자들이 필요하다”(Chester, Timmis 2012:52). 
지금까지 여러 관점에서 분당 신도시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한국교회 안팎으로 
도시변화의 거센 물결이 밀려오고 있지만, 도시교회가 대안 공동체로서 본질을 지키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도시들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때문에 도시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어떻게 바라 
보시고, 또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실까 하는 도시 비전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 “도시 비전은 하나님이 도시에 대해 갖고 계신 창조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의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도시 시민이 되게 하는 
것이다”(Keller 2016:379).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렘29:7).  
그러므로 필자는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도시목회와 선교의 방향이 
재설계되고, 또한 도시 사역을 위해 창조적 과정이 일어나며, 선교적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지게 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의미임을 강조하고 싶다. 더불어 이 모든 
선교적 탐구의 노력과 결과들이 미래 한국교회와 청년세대, 그리고 무엇보다 신혼부부 
사역을 위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신혼부부(Young Couple) 
신혼부부 사역 
청어람(ARMC)에서 연재된 ‘어느 신혼부부의 교회 탐방기’ 글 10 의 내용의 
일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새신자 교육) 외에도 사실 난관은 많았다. 나이에 비해 결혼이 빨랐던 
탓에 일반부(성인교구)에는 나와 비슷한 또래가 없었고, 그나마 비슷한 
또래가 있는 청년부에는 기혼이라는 이유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외로웠고, 
교회 공동체에 쉽게 스며들지 못하는 나 자신을 책망하기도 했다. 어디든 
소속되고 싶은 마음에 유치부 교사를  자원했고, 지금은 유치부에 머물며 
조금씩 교회 집사님들과도 어울리고 있다. 
필자는 가나안 교회에서 신혼부부 사역을 하게 되면서 부터, 이 특정 그룹 혹은 
계층에 대해 깊이 고찰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의 글에 나타나는 상황처럼,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혼부부 그룹이 다른 사역 분야의 대상들에 비해, 비교적 취약한 선교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청년 교구에 소속된 형제와 자매들은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가 되면, 보통 장년 교구로 새로 편입을 한다. 그리고 새가족 신혼부부는 스스로, 
혹은 누군가에 의해 교회를 방문하거나 등록을 하게 되면, 거주 지역에 따라 장년 교구로 
교인 명부가 편성이 된다. 때문에 대부분 도시교회 마다 신혼부부 계층에 적합하고 
특성화된 도시목회와 선교가 제대로 시도 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신혼부부 그룹은 교회에서 미혼청년들과 장년들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정체성(Identity)을 가지게 되고, 다른 계층의 교인들 보다 낮은 소속감(membership)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들 중에는 이러한 교회의 조직과 체계와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옮기거나, 혹은 다른 교회에 조차 전혀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교회를 
안나가는 그리스도인)’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교회 안의 기존의 신혼부부 그룹의 정체와 감소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 밖의 새로운 신혼부부 전도율과 정착율도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다. 필자는 이렇게 신혼부부 그룹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상황이,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교회마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초, 인터넷 기독신문의 기사들11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연령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신혼부부 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탈종교화율이 높고, 그리고 복음화율이 낮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11  김병국, 조준영, “통계로 보는 한국교회 미래1.탈종교화 추세에 따른 선교전략 리셋” 








첫 번째, 한국인 연령별 종교 인구의 통계 비율(2015년도 기준)에서 20~29세와 
30~39세 연령이 각각 35.1%, 38.4% 를 차지했다. 즉 이것은 한국인 전체의 인구에서 종교가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222; 정형권,  “통계로 보는 









두 번째, 한국인 연령별 기독교 복음화의 통계 비율(2005/2015년도 기준)에서 
25~29세와 30~34세 연령이 각각 17.05/17.20%, 17.45/17.96%를 차지하며, 10년이 지난 
사이에도 여전히 낮은 비율을 보여준다. 즉 이것은 한국인 전체의 인구에서 신혼부부 
계층의 복음화율이 가장 저조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참고로, 2015년 기준 한국인 
초혼 부부 평균 혼인연령은 남자 31.8세, 여자 29.4세이다(은희훈, 김경해 20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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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가지 통계에 대한 분석은 한국사회의 급변하는 탈종교화 현상과 더불어 
한국교회의 어두운 미래를 수치상으로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교회의 
계층 사역의 갱신, 특별히 신혼부부 계층에 대한 창조적인 사역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에디 깁스(Eddie Gibbs)는 ‘넥스트 처치’에서,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열린 공동체로의 창조적 모델의 모습 중 하나는 “각 세대에 맞게 목회하라”고 
제안한다(Gibbs 2010:348).  
또한 정병관은 ‘도시교회와 성장’ 에 관해서 진술하면서, “연령적 측면에 있어서 
각기 다른 연령 세대에 접근 하면서 똑같은 선교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면 결코 만족스러운 
선교 결과를 가져 올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령의 차이들은 필요 욕구의 차이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정병관 2009:365).  
이처럼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와 다원화 되어가는 도시 속에서, 
신혼부부 사역은 그들의 문화와 삶의 양식에 맞는 섬세한 접근 방법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는 실제로 지난 가나안 교회 사역의 경험에서 비추어 봤을 때, 청년 
교구와 신혼부부 계층 혹은 장년 교구와 신혼부부 계층 사이에 목회와 선교의 형태와 
구조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비칸(Harvie M. Conn)은 현대 
도시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는 교회 사역 지도자들의 역할을 이렇게 강조한다. 
교회가 갱신되고 성장하려면 변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교회와 지역사회의 계속 변화 되는 상황에 지도자들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도시교회는 단순히 교인수의 증감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 이웃 및 도시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준비를 
해야 한다(Conn, Ortiz 2006:564). 
따라서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신혼부부 사역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 무엇보다 그들이 사는 도시와 가진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 속에 
신혼부부들의 다양한 삶의 양식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목회와 선교의 접촉점을 찾아 나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신혼부부 계층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사역을 폭넓게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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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엇보다 현대도시의 청년세대들이 가진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동현은 ‘도시 선교 전략’에서, “도시인의 도시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도시인의 세계관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고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현대 도시인의 세계관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선교는 근본적으로 복음을 통한 세계관 변혁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다(이동현 2014:42). 
그런데 오늘날 젊은 도시인들은 모던(근대) 시대를 지나 포스트모던 시대의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다. 즉 포스트모던 사회는 상대주의(해체주의)와 개인주의(탈중심화)의 
특징을 가진다. 이와 같은 특징이 청년세대의 세계관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던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성 교회(the older church)는 청년세대들 
에게 전통적 가치를 위협 받는다거나, 기초 조직이 붕괴되는데 큰 도전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문화 변동의 영향은 지역성을 뛰어넘는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깁스의 다음과 같은 제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갈수록 포스트모던적 사고가 지배적인 현대 사회에서 현상유지에 급급한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런 전환은 교회 운영의 
분권화의 바탕 위에서 이뤄진다. 즉 교회 지도자들은 신자들이 교회 밖에서, 
지극히 양극화되고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사역하는 일을 격려함으로써 
이런 전환을 용이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초청하는 전략에서 탈피하여 
침투하고, 전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예수의 임재를 드러내야 한다(Gibbs 
2010:331). 
도시의 대상 그룹 사람들의 필요12                                                     
(The felt needs of specific people groups within the city) 
한편 자끄 엘륄(Jacques Ellul)은 도시의 성서적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도시 속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군중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도시 속에서 
군중 가운데에 있지만 버려져 있는 이중적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라고 진술한다(Ellul 
2013:390). 
                                                     
12  로잔(Lausanne) 문서(Towards the Transformation of our Cities/Regions)에서 제안하는 
도시에 대한 석의(Urban Exgesis) 단계들(the twenty steps) 중 5번의 제안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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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시인들은 세속화 된 도시 문화에 뒤엉켜 사는 무리들이면서, 동시에 죄와 상처, 
문제와 아픔으로 물들어 자신들이 사는 도시에서 버려진 개인으로서 이중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교회 사역자는 세속화 된 도시 속에서 영적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도시인의 영혼과 삶의 회복의 가능성을 놓쳐서도 
안된다. 필자는 이와 같은 도시인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혼부부 계층의 필요(felt 
need)를 살펴 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와 도시의 청년세대 혹은 신혼부부 계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도시인으로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목회와 신학’의 특집13 으로 다루웠던 청넌목회에서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에 
대해 이렇게 진단하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2월 시장조사 전문 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는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20대의 90%와 30대의 93.2% 이민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청년들의 소리가 심상치 않다. 맑은 울림 소리가 
아니라 둔탁한 아우성이다. 대한민국의 ‘울림세대(eco-generation)’인 2030 
세대들이 내는 소리다. 대한민국의 여러 세대 중에서 2030세대는 ‘건국이래 
최고의 스펙’ 이라는 허울 아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 ‘4포 세대’(3포+취업)였던 그들이 
‘6포 세대’(4포+집, 인간 관계), ‘7포 세대’(6포+꿈)로 확대 돼 나타나더니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 도 포기하는 ‘8포 세대’(7포+생명)까지 등장했다. 
(중략) 결혼을 했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청년세대들 중 결혼한 
30대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절대 빈곤’ 에서는 겨우 벗어 
났다고 하더라도 ‘출산과 육아’ 의 문제 앞에서 또다시 좌절한다. 결국 앞선 
서두의 예에서처럼 둘째 낳기를 아예 포기하는 ‘둘포족’ 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33만 4000명의 둘째 이상 출생아는 2013년 
21만 명으로 37% 가량 줄었다(이만식 2016:42-43). 
위 저자의 진술처럼, 21세기 한국사회의 2030 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모든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고, 고통스럽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13 이만식, “2016 청년목회 – 청년, ‘현실과 희망’ 외줄타기” 목회와 신학 201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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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사회의 어두운 상황을 빗대어 헬조선14이라 부른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뉴스 1 코리아’ 의 기사15 에서 “2014년 기준 1-5년 차 신혼부부 5만 쌍의 평균 
출생 자녀 수가 0.68명으로 집계”된 통계를 보도한 바 있다. 즉 오늘날 한국사회의 
신혼부부 계층의 평균 출생률이 1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 결과는 앞으로 
신혼부부 계층 사이에 둘포족에 이어, ‘첫포족’이 증가할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게 해주며, 
한국사회의 암담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계층은 자신들에게 적합하고, 
알맞은 목회적 돌봄을 교회 안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지역 
사회 안에서 선교적 영향이 그들에게 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한국사회와 도시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는 그들의 아우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년세대들에 대한 도시교회 태도와 자세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현실과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교회에 청년 목회와 사역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신혼부부 계층에 
대한 선교는 더 이상 도시의 대형교회들만의 혹은 어느 특정한 선교 단체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시교회는 신혼부부들이 살아가는데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역들이 창조적 이며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필자가 분당 가나안 교회에서 신혼부부 그룹을 통해 사역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핵심적인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 바로 ‘임신과 출산’이다. 신혼부부들 마다 첫째 자녀 계획이 시기적으로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결혼 후 1년을 전후로 첫째 아이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자녀가 
                                                     
14 인터넷 위키백과- ‘한국이 지옥과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 라는 의미의 신조 
< https://ko.wikipedia.org/wiki/헬조선 > 




있는 초혼 신혼부부 76만 쌍 중 첫째 자녀 출산 소요 기간을 보면 실제 결혼 시작일 이후 
1년 이내 출산하는 비중이 46.8%로 가장 높고 평균 소요기가은 15개월인 것으로 
나타남”(은희훈, 김경해 2016:20). 
그런데 이들은 임신과 출산을 생전 처음으로 겪으면서, 이러한 낯선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 해야할지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신혼부부 그룹 
중, 약 10-20%정도는 불임과 난임, 유산과 미숙아 출산, 산후 조리와 출산 휴가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은 다른 계층과 그룹에서 발생할 수 없는 
신혼부부 그룹만의 특별한 사역 분야이기에, 도시교회 사역자들은 이와 같은 필요 대해서 
더욱 더 섬세하고 지혜로운 목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신혼부부들이 갖는 필요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육아’이다. 신혼부부들은 
육아를 위해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직장을 휴직 또는 사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그룹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분가해서 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가족들에게 본인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경우가 적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한국사회의 신혼부부들의 독박 육아에 대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뉴스16가 보도된 바 
있다. 그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도 엄마는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아이에겐 간식을 먹이고, 
미끄럼틀도 태워주고, 때맞춰 기저귀도 갈아줘야 합니다. 저녁밥을 지으러 
잠깐 부엌에 간 사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결국 아이를 안고 음식을 
조리합니다. 밤늦게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온종일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다 
보니 둘째 출산은 꿈도 못 꿉니다. 육아 휴직한 지 거의 1년, 이젠 직장으로 
되돌아갈 자신감도 잃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육아와 관련된 글 84억 개를 분석했습니다. 육아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하나는 독박 육아였습니다. 언급량을 보면 2015년 
20위였는데 지난해 11위, 올해는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육아와 관련된 
감성 단어는 1위가 힘들다, 2위가 독박육아였고, 스트레스와 고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육아 방관자라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책까지 나왔을까요? 그만큼, 독박이 아닌 
남편과 함께 하는 육아가 여성에겐 간절한 겁니다. 독박 육아의 고통이 
심해질수록 둘째 출산은 먼 나라 얘기입니다. 아빠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6 노유진, SBS 연중기획, 아이낳고 싶은 대한 민국-남편방관에 ‘독박육아’.“둘째는 꿈도 못 
꿔요” SBS 2017.08. 05. < http://v.media.daum.net/v/20170805205521733?f=m&from=m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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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이들의 연령층은 보통 ‘영아(0-3세)에서 유아(4-5세)’에 이르는데,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육아 방법도 달라진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먹는 것과 입는 것에서부터, 놀이, 교육, 건강과 여가 등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개월 수와 연령에 따라 알고 싶어하고, 또 공유하기를 원한다. 이처럼 
도시교회는 신혼부부 그룹의 형성과 성장을 이루고, 선교적 열매를 거두기 위해, 그들의 
육아의 어려운 문제와 환경을 잘 이해하고, 또한 육아를 위한 부모들과 함께 고민하며 
동참해야 한다.  
세 번째, 신혼부부들은 ‘직장과 주택’ 에 관한 필요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 
문제와 연관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가사의 재정상태가 불안정 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생각하거나 
계획을 한다. 또한 육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서 직장을 새롭게 구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전세민들이기 때문에 최소 2년에 한번씩 전세금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해마다 전세가가 치솟는 도시 상황 때문에 
서울에서 분당보다 더 먼 주변도시(수원,용인,광주시 등)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신혼부부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들로 인해 출산률까지 계속 낮아지면서, 
정부도 해마다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신혼부부들이 복지 혜택을 골고루 지원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관련한 동아일보의 기사17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 ‘행복 주택’ 등 다양한 종류의 공공 
임대주택까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는 “그런 
지원을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금과 주택 구입 자금 한도는 높이고 이율은 낮추는 
동시에 2022년까지 5년간 임대주택 20만 채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는 정부 
지원 대상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통상 매년 30만 쌍이 결혼한다. 정부 
목표대로 매년 임대주택을 4만 채씩 제공해도 전체 신혼부부의 13%다. 
                                                     




전세금,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대상(지난해 기준, 약 3만 3000가구)을 합쳐도 
24%를 조금 넘는다. 주거 부담에 결혼을 미룬 미혼 남녀까지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때문에 도시교회는 이들의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을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접촉점을 마련해야 한다. 
네 번째, 신혼부부들이 가지는 필요 중 또 다른 것 중의 하나는 바로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결혼과 동시에 삶의 모든 환경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들의 인간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부모와 가족, 남편과 아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한다. 그런데 
이러한 어렵고 복잡해진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면,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된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말 못할 고민과 괴로움이 쌓여만 간다. 필자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 상담을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에 대한 필요와 갈증이 신혼부부 그룹 모임과 교제 통해 채워지고,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그것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를 통해 얻게 
되는 위로와 격려가 관계 회복에 큰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필자는 분당 신도시와 신혼부부 계층에 대한 분석과 연구 마무리 하면서, 윌버트 R. 
쉥크(Wilbert R. Shenk)의 제안을 되새기고지 한다. “모든 문화는 항상 선교대상 지역이 
된다. 모든 세대가 전도대상이 되어야 한다.”18 “교회는 세상에 선교하기 위해 존재하며 
교회가 진정한 선교를 하면서 결실을 맺을 때에만 그 정체성이 입증된다”(Shenk 2003:296).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도시 문화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도시인들에 대한 선교적 대안이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도시의 청년세대 특별히 신혼부부들을 위해 그들의 
삶 속에 부름 받고, 보냄 받아야 한다.  
그때 비로소 한국교회는 도시 문화에 물든 외롭고 불안한 도시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그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도시의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18 Wilbert R. Shenk,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2016 ‘Transfom Contemporary Curture’ 
강의안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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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선교적 정체성이 입증되는 과정을 통해, 사회와 도시 그리고 교회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요약 
필자는 본 장에서 분당 신도시와 신혼부부 계층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첫 번째, 
도시에 관련한 여러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분당의 형성배경과 상황, 그리고 분당을 
구성하는 구획이나 구역, 또한 분당의 교통량과 분당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특정 계층에 관련한 여러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도시교회의 신혼부부 
사역을 반성적으로 관찰하고, 또한 신혼부부들이 갖는 필요, 즉 임신과 출산, 육아, 직장과 
주택, 관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본 장의 연구 과정을 통해 분당 신도시 안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혼부부 계층과 그들만의 도시 생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소비도시로서의 분당과 도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회가 받게되는 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아가 분당 신도시 목회와 선교를 위한 신혼부부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 
사역의 중요성과 신혼부부 사역을 위한 새로운 방안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장의 연구는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의 한계를 보여주고, 도시의 특정 
계층 사역의 창조적인 변화를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음 제3장에서는 현대도시와 교회에 나타나는 소비주의 문화의 현상에 대한 성서, 





제 3 장 
 
소비주의와 도시 문화
본 장에서는 위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주의와 도시 문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소비주의 문화와 소비 도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분당 신도시 
신혼부부 사역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안적인 교회 공동체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소비주의의 영향과 그에 따른 현대 교회가 겪는 위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상품 가치와 생명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소비주의와 도시 
문화를 성서적으로 이해고자 한다. 또한 타자와 세상을 위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소비주의와 도시문화 속에 도시교회가 지향해야할 본질적인 모습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나아가 전복적 삶과 환대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서 
소비 도시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사역을 선교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소비주의의 영향 
정병관은 ‘도시교회 성장학’ 에서 도시인들의 심리와 태도들을 진술하면서 
소비주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소비주의는 이제 문화와 사회 전반에 충분히 확장되어진 세력을 
구축하였다. 도시 문명은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과 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천재적인 발명과 자본가들의 경영 
혁신은 항상 새롭고 편리한 첨단의 상품들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 
생산된 편리하고 좋은 상품들에 대해 현대인들은 식료품에서부터 시작 
해서 의복과 가구 및 자동차와 오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소비하고 있다. 
대중 매체들은 쉴 새 없이 도시인들의 눈과 귀를 자극한다. 이 과정에서 
점점 굳혀져가는 소비주의와 소비적 문화는 점점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와 선교의 분야에도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이미 행사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를 
소비사회(consumer Society)로 만들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독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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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상태(mentality)를 가지게 하는데, 그것은 소비자 정신상태(consumer 
mentality)이다(정병관 2009:116-117). 
즉 소비주의는 현대 사회와 도시 문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소비주의가 
도시문명에 바탕을 이루면서 도시인들의 삶을 보다 더 새롭고 편리하게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주의는 현대도시의 문화와 도시인들의 삶을 모두 바꾸어 놓았고,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사회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도시화(urbanization)가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다. 또한 도시마다 소비주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분당은 이러한 소비주의 문화의 경향성이 다른 도시들 
보다 더 높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분당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소비 
도시(consumer city)라 말할 수 있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은 
핵심적인 소비 도시인(Consumer City People)이라 이해 할 수 있다.  
소비주의와 현대교회의 위기 
그런데 이러한 소비주의 문화가 모더니티(modernity)와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 사이에서 큰 영향을 미치며, 현대 도시의 교회 사역 
현장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와 도전이 되고 있다.  
윌버트 R. 쉥크(Wilbert R. Shenk)는 ‘선교의 새로운 영역’ 에서 현대 문화의 영역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시대 문화는 교회에게 새로운 일련의 질문들로 도전한다. 이것은 
기독교와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지닌 문화이지만, 오늘날 많은 서양 
민족들은 기독교 유산과 어떠한 중요한 접촉에서 제외된 몇몇 세대들이며 
실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적대감을 느낀다. 현대인들 중에는 
반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삶은 소비주의의 문화에 
의해 통제되며, 향락주의로부터 그 영감을 이끌어낸다. 교회는 사상에서 
낡아빠진 습관들을 없애고 선교라는 렌즈를 통해 당대의 문화에 대한 
관계를 재고하는 노력을 요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Shenk 
2003:188). 
즉 그는 도시교회가 현대 사회의 문화를 통해 도전받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기독교가 현대인들에게 가깝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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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현대 도시인들은 소비주의 문화에 가깝고, 그 커다란 영향 아래 있음을 지적한다. 
때문에 현대 사회의 소비주의 문화의 도전 가운데, 도시교회의 선교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도 소비주의 문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별히 젊을이를 위한 사역은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이상훈은 ‘처치 시프트(Church 
Shift)’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미래를 무거운 마음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교회의 선교 환경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과정에 직면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시점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 그것은 젊은 세대일수록, 현대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세대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이상훈 2016:330). 
이렇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 그리고 젊은이 사역의 어두운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현대 사회의 소비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즉 한국교회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필요와 삶의 만족을 충족하고,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인식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과거 세대의 경우 
자신들이 생산하는 것을 통해 정체성을 발견했다면 오늘날 세대는 자신들이 소비하는 
것을 통해 정체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Church of England Mission and Public Affairs 
Council 2016:36). 다시 말해 종교 사유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소비주의의 
강한 영향으로 한국교회는 ‘세속화(secularization)되고, 성장제일주의(growth first)’ 19 의 
마케팅 교회로 전락해 버렸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됨의 정체성에 엄청난 혼돈을 겪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복음의 생명력과 사역의 역동성을 상실해 버렸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은 점점 더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는 현대 
사회의 소비주의 문화에 잠식 되었고, 젊은이들은 소비주의 문화에 물든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리며, 거부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의 위기가 미래 한국의 도시 
목회와 선교에 큰 걸림돌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19 이상훈, ‘Influences on the Korean Church - 1.교회의 세속화 3.성장 중심 프로그램’, Fuller 




하지만 찰스 E. 벤엥겐(Charles E. Van Engen)은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데이빗 왓슨(David Watson)의 글을 이렇게 인용한다. 
기성교회의 낡은 질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하심보다 조직을 
의존하기에 선교하지 않는다. 영적 생활이 결핍된 교회의 신조들과 
의식서들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기의 원래 모습을 
되찾기만 한다면 영적으로 생동감을 되찾게 되고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필요한 부분을 고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것보다 우리의 삶에 영적 갱신이 일어나도록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Watson 1979:37-38; Van Engen 2014:109-110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한국교회가 소비주의의 문화의 도전 앞에 열린 마음으로 옛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에 의도하신 대로, 변화된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며, 미래의 
사역을 모색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위기가 또 다른 선교의 기회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영적인 생동감은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현대 
문화 가운데, 청년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특별히 필자는 이러한 가능성이 신혼부부를 위한 도시 사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는 바이며, 또한 그 변화의 중심에서 신혼부부 계층이 충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소비주의와 도시 문화에 대한 성서, 신학적 이해 
소비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의 가치(상품 가치) 
한편 이상훈은 ‘리폼 처치(Re_Form Church)’에서 소비 도시인으로서의 인간의 
실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거친 외면과 달리 그 이면에는 인간의 연약한 실존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속화가 진행될수록 인간의 잠재된 영적 갈망이 강하게 
요동치기 때문이다. 아름다움과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허무와 절망! 향락과 
쾌락 뒤에 숨겨진 불안과 초조! 거대한 부와 성장의 신화 아래 가려진 
가난과 불평등, 빈부의 격차 등으로 인한 존재적 불안감이 현대인의 
실상이다. 그래서 도시인들은 ‘도피성’(cities of refuge)을 찾아 헤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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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교회가 상처받고 깨어진 도시인들에게 참된 안식과 안전을 
제공하는 ‘도피성’이 되는 것이 도시선교의 출발점이다(이상훈 2015:182). 
필자가 지금까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은 위의 저자의 
견해처럼, 청년세대가 한국사회에서 불안함으로 그 존재감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미혼 직장인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젊은이들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 소비 도시인들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즉 그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부터 소비도시 사역의 길을 찾아갈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을 위한 적절한 안식과 
필요한 안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본 연구의 과정에서 현대의 소비주의 문화가 지향하는 인간의 
가치와, 그리고 성서가 지향하는 인간의 가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존 F. 캐버너(John F. Kavanaugh)는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시편 
115편’에 근거해서, 소비주의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시 115:4-8, 
새번역) 
상품이라는 ‘물신’은 실제로 하나의 생활 방식이자 존재의 형식이며, 그에 
따라 사람들은 사고파는 물건의 형상에 따라 그 모양대로 ‘형성’된다.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동하고 노동의 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만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 계시며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보지도 만지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죽은 사물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 된다. 죽어있는 
대상에 우리의 정체성을 의탁할 때 우리는 그것의 성격을 취하여 우리 자신 
역시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사물에 불과 
하다고 상상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자아로부터, 서로에게서, 
심지어 살아 계시며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다. 인간으로서의 
관계와 활동과 본질이 사물의 특성으로 전락한다(kavanaugh 2013:85). 
 
40 
위 ‘시편 115편 4-8절’의 본문은 구약 시대의 이방 문화에 휩쓸려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의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력 없는 
우상과 같이 되었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20 
그리고 캐버너는 이러한 시편의 메시지를 현대 소비 사회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즉 
소비주의의 상징인 상품을 물신(物神)에 비유를 하면서, 마치 현대인들이 ‘상품 가치’로 
재형성되어 버렸다고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가치, 즉 자신의 참된 자아와, 그리고 타인과,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 활동, 본질’의 모든 
면에서 진정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본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듯 현대 사회의 소비주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 된 인간에게서 본래 된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참된 자아와 타인과 하나님으로 부터 멀리 떼어 놓으려 한다. 
그리고 소비 도시인들은 상품 가치로 전락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현대 소비 사회 속에서 
흔히 도시인들에게 투영되는 어긋난 존재론적 이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 
가치는 소비 도시인들이 ‘연약한 실존’ 과 ‘존재적 불안감’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성서가 지향하는 인간의 가치(생명 가치) 
구약성서에 나타난(창세기) 
그러나 그와 상반되게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가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관계 속에서, 창세기 말씀 즉 성서의 지향하고 
추구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이해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0 ESV 스터디 바이블(Collins 2014: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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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시고”(창 1:26-27). 
“창조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와 원리를 제공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과 영광은 그런 
지위를 반영한다”(Wright 2012:49,63). 
라이트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간의 참된 실존과 그 의미를 되새겨 주고 있다. 즉 
성서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가치는 소비주의가 지향하는 상품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생명 
가치’라 말할 수 있다. 이 생명 가치는 자신의 참된 자아와 타인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소외시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지향한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와 활동과 본질’ 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해준다. 또한, 
생명 가치는 소비도시 속에서 평안함으로 이끌고, 자유와 해방을 선사한다. 따라서 이렇게 
성서 속에 진하게 스며들어 있는 바로 이 생명 가치가 현대사회의 소비 도시인들에게서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존재론적 이해라 할 수 있다. 
신약성서에 나타난(사도행전) 
아서 글라서(Arthur F. Glasser)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근거로 초대 교회의 
케리그마(kerygma)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참된 가치가 담긴 창조의 역사와 사건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행 4:24). 
“이리된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행 14:15).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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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행 17:24-27). 
“초대 교회의 복음 선포에 있어서 창조의 위치와 역할은 중요했다. 어느 면에서 
창조 이야기는 기독교 복음 내용 가운데 최초의 요소가 된다. 창조는 복음이다. 개개인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개인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는 
복음이다”(Glasser 2006:49). 
이처럼 신약 성경의 복음 선포의 핵심에는 창조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내재되어 
있었다. 즉 다시 말해 창조 복음 안에 인간의 바른 존재론적 이해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형성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루게 
해주었다. 때문에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는 로마(Rome)세계와 헬레니즘(Hellenism)문화 
등의 박해적이고 주변화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피성으로서 생명 가치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소비주의와 도시 문화 속에서 현대교회는 가치 전환, 가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즉 생명 가치가 지역적(local)이며, 상황적(contextual)으로 재발견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소비 도시 속의 도피성으로서 교회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이다.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소비 도시 안에서 창조 신앙과 창조 
공동체를 통해, 도시인들을 존재적 불안감에서 참된 안식을 찾게 해주고, 연약한 실존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단단하게 견인되어서, 자신들의 삶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것이 소비도시 사역의 주된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교회는 소비주의의 상품 가치를 대항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재론적인 바른 
이해가 지속적으로 재점검 되고, 재정립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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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와 세상을 위한 교회 
한편 필자는 본 연구의 과정 속에서 필자의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때마다 필자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질문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 하는가’하는 
신학적 질문이었다. 그리고 몰트만의 교회론을 깊이 이해하고자 했다.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에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 
대해 이렇게 주장한다.  
만약 교회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의 희망의 지평 위에서 그 
자신의 완성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다른 생명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그 때는 교회도 아니고 결코 교회가 될 수도 없는 
역사와의 동반자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자신이 말려 
들어가 있는 이 관계의 미래에 관해서 묻지 않으면 안 된다(Moltmann 
2007:200).  
즉 교회에 대한 그의 신학적 견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진술처럼, 교회는 타자(others person)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돌릴 
때에만, ‘성령의 능력 안에(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있게 되며, 세상에서 
‘희망(Hope)’ 을 노래할 수 있다. 때문에 17세기의 영국의 존 던(John Doonn)의 ‘시(No man 
is an island)’에서 처럼, 교회는 외딴 섬에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No church is an island). 
하지만 오늘날 소비주의 문화 속에 방황하는 한국의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의 
현실과 교회와의 관계는 서로 저 멀리 동 떨어져 있는 듯 하다. 그것은 도시교회가 그들의 
마음과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관계의 미래에 대한 알맞은 
응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타자에 대한 관심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의 미래에 관해 
묻고, 또 물어야 한다. 특별히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에 대한 섬세한 관찰이 필요하고 
다양한 접촉점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그 때에 비로소 도시교회는 세상을 위해, 
역동적으로 섬기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세상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 존재할 때 비로소 스스로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가 속해 있는 세상 안에서 자신에게만 유익하게 또는 
자기 희열에 빠지기 위해 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교회는 주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고 중재하는 
일을 할 때에만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다(Edinburgh 
1958:762-763; Van Engen 2014:127 에서 재인용). 
이처럼 바르트의 교회론은 성서가 지향하는 인간의 생명 가치에 연관성을 두면서, 
교회는 창조 세계와 더불어 존재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위한 
교회 됨과 정체성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자신만을 위한 유익과 
희열을 경계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타자에게로 관심을 돌리지 못하게 하며, 다른 
세계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디트리히 본회퍼(Dieterich 
Bonhoeffer)는 교회의 타자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만을 위한 현대 교회의 모습에 대해 
타락과 함께 생겨난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도 파괴 되었다”고 지적한다(이신건 2010:238).  
그런데 필자는 이러한 현대교회의 타락한 이기심은 소비주의의 영향으로 
극대화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소비주의 문화가 오늘날 현대 교회에 스며들어와, 
타자와 세상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기심을 더욱 부추기고, 자신만을 위한 교회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와 같은 소비주의의 영향으로 악화되는 
도시교회의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본질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 이심이라”(요일 4:8). 
하나님의 사랑 
16세기 종교 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은 “교회의 근원과 기원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으로 정의한다(Calvin n.d.; 황대우 2009:158에서 재인용). 때문에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caritas Dei)의 산물’ 
이라 볼 수 있다(2009:158). 따라서 소비도시 속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사랑이야말로 타자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며,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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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된다. 그리고 사랑은 창조 세계와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소비주의 세계 안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도시 
목회와 선교 사역에서 그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김남준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고, 분석한다.  
교회는 까리따스(caritas)로 충만한 자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까리따스는 교통하는 사랑으로서, 이 사랑 안에서 신자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교통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게까지 미치고자 하는 속성이 있으니, 이는 삼위 하나님 
자신뿐 아니라 교회와 지체들 그리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미칩니다. 이 사랑은 신자 개개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써 소유하게 된 지순(至純)의 
사랑이며, 이 사랑은 신자의 존재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신자의 이러한 까리따스로 충만한 사랑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삼위 하나님과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김남준 2011:138). 
이처럼 교회는 소비주의의 욕망을 경계 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대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 따라서 한국교회는 
소비도시 속에 하나님 사랑을 힘써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 도시인들과 하나님 
사랑으로 뜨겁게 교통해야(communicate)한다. 나아가 도시교회는 청년세대, 특별히 
신혼부부 계층에게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영향을 깊숙이 미쳐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교회가 
끝까지 지켜내고, 책임져야 할 ‘지순(至純)의 사랑’ 이라 강조하는 바이다.  
존 F. 캐버너는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의 결론부에서, ‘세계를 사는 삶’을 
위해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  
소비사회에서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일은 좌파나 우파의 
문제, 혹은 보수주의나 자유주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신비하고 온전한 메시지를 이해하는가에 관한 문제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인간으로 스스로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실제적으로 믿고 자아와 이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과 노동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kavanaugh 201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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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는 자신의 참된 실존 즉 
창조적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를 재확인(reaffirm ourselves)’하는 것에서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믿고,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해 나아가야 한다. 
소비 도시 신혼부부 사역을 위한 선교적 이해 
크레이그 반 겔더(Craig Van Gelder)는 ‘선교적 교회’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또 한편 많은이들이 미래의 방향을 상실하고, 희망과 목적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포스트모던 인간들은 겉보기와, 이미지들, 그리고 
경험들을 살찌게 하는 현실에 살기 원한다.21 이러한 현장에서 교회는 실제 
역사에 근거를 둔 복음을 증거한다. 이 복음은 결과와 우연성 모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존하는 미래를 향해 희망을 제시한다(Van Gelder 
2015:82 에서 재인용). 
반 겔더의 진술처럼, 포스트모더니티의 청년세대는 소비주의의 쓰나미에 휩쓸려 
미래에 대한 표지판(sign)을 잃어버렸다. “포스트모던 사회는 가장 먼저 소비자로서 
사회구성원을 생산한다”(Bauman 1999:193; Church of England Mission and Public Affairs 
Council 2016:40에서 재인용).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 모른 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소비도시의 문화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현대도시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실존하는 미래’ 에 참된 표지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그 현장을 신중하게 연구하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냄을 받은 그 사회에 좋은 소식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환언(say in other words)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전제한다(Van Gelder 2015:48). 즉 복음이 더욱 적절하게 표현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현장화(contextualization)’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교회의 복음이 도시사역과 청년세대에 참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신혼부부 
사역의 현장을 선교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21 Harvey, Condition of Postmodernity,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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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F. 캐버너는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현대인들은 유흥이나 물질적인 
대상은 열렬히 추구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고 지극히 냉소적이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지만 자기 파멸로 빠져들고 있을 뿐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kavanaugh 2013:48). 
필자는 위와 같은 통찰이 소비도시의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본다. 가령 의심 많고, 냉소적인 신혼부부들은 목회자에게든, 
평신도에게든 서로 마음을 잘 열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될 때면,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서로 관계 맺기를 위해 동기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들을 상담해 주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신혼부부들은 ‘관계 형성(relationship formation)’에 대한 부담과 갈등을 겪으며, 
소비주의 도시 속에서 외롭고, 상처투성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결국 신혼부부들의 
모습과 현실은 소비주의의 강한 영향으로 차가운 도시 속에서 얼어붙은 관계들로 쓸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상훈은 ‘처치 시프트(Church Shift)’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며 강조하고 있다. 
세상은 더욱 외롭고 고독한 장소로 변해가고 있으며, 진정한 관계에 대한 
목마름,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도 많음을 알고, 
그들에게 찾아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누군가로부터가 아닌,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하여야 
한다(이상훈 2017:239-240). 
따라서 필자는 도시 사역과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목회와 선교를 위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공동체(Community)’ 안에서 재발견하는데에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공동체는 진정한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체는 
소비 도시인들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게 해줄 수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에 있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며, 공동체를 통해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기 때문이다(최현식 20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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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날 ‘소속감 없는 신앙(believing without belonging)’ 22의 현대종교의 
특성을 가진 젊은이들이 위와 같은 공동체를 만나고, 경험하기 힘들어졌다(Shenk 2016:6). 
또한 앨런 록스버그는(Alan J. Roxburgh) 현대교회에 대해서도 “기독교는 더 이상 공동체와 
상관이 없다. 종교는 자아보다 더 거대한 초월적 의미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해 포장된 소비 상품이 되어 버렸다”라고 진단하고 
있다(Roxburgh 2009:125). 
필자는 2000년도 부터 청년사역을 시작 하였는데, 한국교회 현장 지난 필자의 
목회와 선교의 경험을 되돌아 보면,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것이 참 많다. 이를테면 한 손엔 
‘새들백 교회이야기’책과 또 다른 한 손엔 ‘윌로우크릭 교회’의 책을 들고, 릭워렌과 
빌하이빌스의 사역 성공 원리를 청년사역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면서(구도자를 위한 
예배 등), ‘제2의 새들백, 윌로우크릭 교회’ 의 성장과 ‘제2의 릭워렌, 빌하이빌스’의 성공한 
사역자를 목표로 삼고 정신 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교회 운동을 주도해 오던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공금횡령과 성추문과 학력위조와 교회건축과 세습 등의 여러 
불미스러운 문제로 교회 내외적으로 최근 10여 년 사이 크게 물의를 일으키며, 그 부작용이 
도시의 젊은이들 사이에 빠르게 번졌다. 그리고 교회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상처 
입은 젊은이는 교회를 떠나갔다. 또한 사회에서 교회의 공신력은 바닥으로 추락 하였으며, 
세상의 젊은이들은 교회를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외면하게 되있다. 결국 
한국교회가 그들을 제자화하는데 실패하였고, 도시와 지역사회의 청년세대를 위한 선교적 
접촉점들을 놓쳐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도영은 페어처치에서 공공성23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 진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세속화를 경계하면서도 세속사회를 너무나도 닮았다. 교회와 세속의 차이가 거의 없다. 
                                                     
22 Wilbert R. Shenk,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2016 ‘Transfom Contemporary Curture’ 
강의안 p. 7. ‘영국의 종교사회학자 그레이스 데이비스(Grace Davie)는 다수의 젊은이들이 ‘영적인’ 
영역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다양한 영적 실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고도로 구조화된 현대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3 유럽과 북미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에서도 공적영역에서의 교회의 기여를 위한 담론과 
실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공공신학이 발전을 이루고 있다. “공공신학이란 공적 
영역에서의 기독교 복음의 비평적, 반성적, 그리고 합리적 기여를 의미한다” Sebastian Kim(김창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2017 ‘Mission, Ethics and Public Theology’ 강의안ppt(1a_Intu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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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세속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가 되어 버렸다. 연일 매스컴에 오르는 교회의 비리와 
사건사고는 차마 들을 수 없을 정도다”(이도영 2017:207). 
필자는 위와 같은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지난 20년 가까이 목회와 선교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시간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이러한 한국교회의 심각한 현실에서, 
아직도 수면 위에 솟아 오르지 않은 암초와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때문에 위의 록스버그의 지적처럼, 더이상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중심에 둔 공동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이 모든 결과가 
현대사회의 소비주의와 도시문화에서부터 비롯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교회는 도시 목회와 선교를 위해, 소비주의에 멍들고,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반성적 태도와 자세로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결정체인 
새로운 공동체를 재설계(redesign)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이클 프로스트(Michael Frost)와 앨런 허쉬(Alan Hirsch)는 ‘새로운 교회가 온다’ 
에서 “이 시대는 옛날 모델을 필사적으로 재작동시켜서 문제를 고치는 부흥을 꾀하는 
것처럼 조금만 개선하면 되는 시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하고 교회를 되는 방식에 
혁명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한다(Frost, Hirsch 2009:41). 마찬가지로 소비 도시에 물든 
한국교회가 재형성(Reform)되기 위해서는 존재론적(Being)것에서 부터 실존적인(Doing) 
것 까지 모두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새로운 교회의 모습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 보여준 공동체의 본보기(example)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바꾸어말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교적 공동체(missional community)가 현대 소비주의와 도시문화의 
교회 사역에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도시 신혼부부 사역에서 혁명적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예수의 
DNA를 가진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그분의 육신적 DNA를 물려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있기 때문이다(Snyder 2006:12).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기 하려하심이니라”(롬 8:29). 그 특징의 하나는 ‘전복적 삶’ 이고, 또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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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환대를 실천’ 하는 것이다. 전복적 삶은 존재론적인 공동체에 관한 것이고, 환대를 
실천하는 것은 실존적인 공동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복적 삶  
도날드 크레이빌(Donald B. Kraybill)은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에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1세기의 팔레스타인 문화 가운데서,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새로운 질서였으며, 나아가 오늘날 이 세상의 다양한 문화 속으로 뚫고 들어올 때도 
그러한 전복적 특성들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이다” 라고 말했다(Kraybill 2011:16). 즉 
전복적 삶(upside down living)은 예수 그리스도가 1세기에서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현대 
소비주의와 도시 문화에서 보여주신 새로운 질서이며, 구별된 세계관이라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복적 삶을 위해, 마이클 프로스트는 ‘위험한 교회’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smallboatbigsea)의 삶의 규정(BELLS)을 이렇게 소개한다. 
(Bless)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공동체에 속한 다른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을 축복할 것이다. (Eat) 우리는 공동체에 속한 다른 구성원들과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씩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Listen) 우리는 매주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고무하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Learning) 
우리는 매주 복음서를 읽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데 부지런할 
것이다. (Sent)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에 대한 표현으로 볼 것이다(Frost 2009:300-302). 
그들은 평범한 일상에서 ‘축복하기, 먹기, 듣기, 배우기, 보내심을 받기’를 통해 
전복적 삶을 추구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모습처럼, 섬기고 사랑하며 소비 
도시인들과 전혀 다른 존재론적 DNA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복적 삶은 
소비도시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선교적 특징이 된다. 
예를 들어 적용 하자면, 신혼부부들을 위한 도시목회와 선교는 결혼과 신혼생활, 
그리고 임신과 출산, 육아 등과 같은 가정생활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이 계층을 
대상으로 사역을 주도하고 혁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가정에서 전복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와 
가족들과 함께 하루 하루 삶의 규정에 따라 서로 축복하고, 먹고, 듣고, 배우고, 보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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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한다. 이러한 전복적 삶의 태도와 자세가 사역자들로부터 선행될 때,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사역의 창조성과 역동성이 불러 일으켜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청년세대들은 
소비 도시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복적 삶을 보고 겪게 될 것이다(“These that have 
turned the wold upside down are come hither also!” [Acts 17:6, KJV]).  
따라서 필자는 소비도시와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목회와 선교는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이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는 복음을 믿는 회중의 삶이다”라고 
말했듯이(Newbigin 2014:431), 자신의 이야기에 근거하여 복음을 변증하고,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의 사역 방향이라 강조하는 바이다(이문균 
2003:283). 
환대를 실천 
스카이 제서니(Skye Jethani)는 “소비자로서 형성된 기만적인 실체 뒤어 숨어 있는 
우리의 진정한 실체가 있는 그대로 사랑 받고 받아들여진다면, 그리고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의 삶으로 초대받고 환영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영혼은 치유될 것이다. 세상적인 
사랑은 항상 조건적이다” 라고 말했다(Jethani 2011:273). 
전복적 삶과 균형을 이루는 또 하나의 예수의 실존적 DNA를 가진의 특징은 바로 
‘환대(hospitality)를 실천’ 하는 것이다. 제서니의 표현처럼, 환대는 소비주의 문화의 
도시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감사로, 다른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아끼고 존중하며, 진정한 관계 속에 함께하고, 조건없이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는 교회 DNA가 예수 DNA로부터 
왔음을 진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협력하고 나누는 삶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넘어서도록 자신의 두려움과 편견들을 넘어서도록 하심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셨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선물은 새롭고도 구속적인 공동체 형태였다. 전 세계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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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공동체를 이루고 생태학적 조화 가운데 살아가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방법을 보여 주신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 대한 존경과 
개방성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협력의 태도를 갖고 관심을 공유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역적 
상황에서 공동체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능력과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Snyder 2006:201).   
‘협력하고 나눈 삶’, 즉 환대를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그가 몸소 보여주셨고, 능력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인간에 대한 존경과 개방성, 관심’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 거저 받은 은혜의 사명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짙은 흔적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매우 특별한 상징이다. 따라서 필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닮음의 적극적 표현인 환대를 이 세상에서 다양하게 나타내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소비주의에 휩쓸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잃어 버렸다.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대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권위주의와 지위의식에 사로잡혀 세상을 환대하지 못하고, 환대 받으려고만 한다. 때문에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의 복음화 비율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소비도시의 교회들은 그들에게 환대를 실천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사역자들은 소비 도시인들, 특별히 신혼부부들을 선교할 수 있는 그들만의 환대의 
도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환대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아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적이 아닌 친분의 관계를 가질 있게 하는 것이다. 환대는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바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선을 그어 분리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환대는 초청한 주인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세심한 초청이라기보다는 손님들이 스스로의 
제대로 발견할 기회를 가져다 주는 선물이다” 라고 말했다(Nouwen n.d; 
Shenk 2016:61에서 재인용). 
이처럼 소비 도시 목회자들과 리더들은 신혼부부 계층을 위해, ‘자유로운 공간’ 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그 환대의 공간 속에서 신혼부부들이 비로소 진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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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들의 영혼이 회복되어 가며, 나아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 사회와 도시가 변화되어 갈 것이라 확신한다. 
요약 
필자는 본 장에서 소비주의와 도시 문화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첫 번째, 
소비주의가 도시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인해 현대 교회가 직면한 위기이다. 두 번째, 
소비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 살펴 보면서 도시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성서가 지향하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 살펴 보면서 소비주의 문화 속에 도시교회가 
지향해야할 본질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즉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타자와 세상을 위한 교회이다. 네 번째 전복적 삶과 환대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 
살펴 보면서 소비도시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사역을 선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본 장의 연구 과정을 통해 분당도 소비주의 문화가 두드러진 
도시이며, 분당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도 주 소비 도시인들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소비주의는 더이상 현대교회가 피할 수 없는 도전이며, 그에 따른 대안적인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처럼 도시교회가 갱신이 일어나려면 
무엇보다 도시인들에 대한 바른 존재론적 이해가 필요하며, 도시인들의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 생명 가치를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둔 타자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선교적인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장의 연구는 소비도시 교회사역이 전복적 삶과 환대를 실천하는 사역 즉 
예수의 DNA를 가진 공동체로 새로워져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적 
공동체가 분당 신도시교회의 신혼부부 계층의 사역에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되는데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음 제4장에서는 신앙 공동체의 일반적인 이해를 통해,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 




제 4 장 
 
신앙 공동체의 일반적 이해
본 장에서는 위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앙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일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분당 신도시 신혼부부 계층의 
사역을 위해 적합한 선교적 공동체를 창조적으로 개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도시 사역의 한계를 살펴보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이해 하고자 한다. 또한 필자의 지난 가나안 교회에서의 신혼부부 초기 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교와 보냄받은 백성, 그리고 성육신적 신앙 공동체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도시 사역의 한계  
보통 오늘날 한국의 도시의 지역 교회가 개척되어 초창기에 형성이 되거나 혹은 
새로운 목회 시기를 맞이하게 될 때, 예배와 제자훈련 등에 나타나는 담임 목사의 설교 
능력과, 그리고 교회 행정과 조직에 나타나는 담임 목사의 리더십 영향으로 장년 세대가 
모이게 된다. 또한 지역 교회는 모인 장년 계층의 성도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교구와 
소그룹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면서 아울러 그들의 자녀 세대 즉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이게 된다. 
마찬가지로 분당의 교회들도 지금까지의 신도시 지역 개발과 함께 위와 비슷한 
교회의 형태와 구조로 장년 계층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청년세대들이 동시에 
모여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분당에서 이러한 신도시형 교회(강남형 교회)24 성장 사역의 
                                                     
24 이도영은 ‘페어처치(Fair Church)’ 에서정정훈의 글(‘교회와 세상, 그 코드적 동일성에 
관한 묵상’)의 주장을 요약하면서, 1970-80년대와 1990대 이후의 한국교회 성장 패러다임을 각각 
강북형 교회와 강남형 교회로 설명한다(이도영 201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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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으로 청년세대들이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찾아왔다. 그것은 기성교회가 가진 
전통적 가치와 제도적 권위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염증을 느끼며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사역의 한계의 증상에는 첫 번째, 대형 교회로의 젊은이들의 수평이동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분당 신도시 안에 분당우리교회(합동), 지구촌 
교회(침례), 만나교회(감리), 할렐루야교회(독립) 등 여러 교단의 대표되는 대형 교회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대형 마켓과 같은 교회들과 이름없는 조그마한 
구멍가게와 같은 교회들 사이에 교인들과 방문자들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대형 교회들 또한 앞으로 도시 젊은이들의 사역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 예측해 본다. 목회와 신학에서 조용훈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25에 대해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실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썰물처럼 빠져 나가면서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이 대형 교회는 아직 젊은이들이 머물고 소형 교회로 부터 
수평이동이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교회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한국교회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건재하다는 보장은 없다. 
성령이 떠난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법궤를 빼앗겼다.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망한다는 것이 성경과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조용훈 2016: 
51). 
또한 아래 도표에서와 같이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에서 설문조사했던 
내용을 분석한 기사 26 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표7)에 대해서 
‘교회의 대형화’를 꼽았고(16.3%). 그리고 다시 교회를 다닌다면 어떤 교회를 
가겠는가(표8)에 대해서 ‘작지만 건강한 교회’ 라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43%). 이처럼 
                                                     
25 조용훈, “2016 청년목회-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목회와 신학 2016년 3월호. 
분석 내용, ‘탈종교적 시대정신과 가치관, 사회 환경의 변화와 반기독교 정서, 바빠도 너무 
바쁘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못 따라가는 교회, 너나 잘하세요, 실패한 신앙 교육’ 
26 최승현, “다시 교회 다닌다면,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뉴스앤조이 2017.08.09.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17>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가 종교의식 설문조사를 했다.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한 이번 조사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32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자 1,329명 중 20~30대는 전체 89.3%를 차지했다. 개신교인은 전체 응답자의 67.3%였고, 
32.7%는 무교거나 타 종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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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시 젊은이들은 대형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면서, 작지만 건강한 
목회자와 교인들에 대해서는 점점 선호고 있는 것이다. 
<표 7> 
 








[기독교인 대상 질문] 다니고 싶은 교회?(이상적인 교회상 혹은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선호하는교회) 
(최승현 2017.08.09) 
 
한편 도시사역의 한계의 또 다른 증상에는 두 번째, 가나안 성도(교회를 안나가는 
그리스도인)의 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탐구센터’의 설문 
조사27에 따르면, 2012년 10.5%, 2017년 19.2%로 5년 사이 가나안 성도가 8.7%상승하였다. 
이것은 개신교 인구가 약 1000만 명이라 가정하였을 때, 교회를 안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약 
190만 명 이상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의 “개신교인 10명 중 약 2명은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5년(2012년) 전과 
다르게 현재(2017년)는 약 2백만명 가까운 가나안 성도가 생겨났다고 짐작할 수 
있다(이용필 2017.06.09). 
                                                     






현재 교회 출석 여부 
(이용필2017.06.09)
 
그런데 실제로 필자가 사역했던 분당 신도시의 가나안 교회에서도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이 대학을 진학하고 직장에 취직하며 결혼하게 되면, 점점 교회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이 이어져 왔다. 그들 중에는 대형 교회로 옮겨가서 새가족으로 
등록하거나 방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젊은이들의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가나안 
성도로 제도권 교회 밖에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스스로 신앙 생활을 이어가거나 
대형교회 이곳 저곳을 둘러 다니며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도시 사역자들은 이러한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그들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는지 창조적인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훈은 이렇게 파편화되어가는 현대 교회에 대해 진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묻고 도전한다. “과연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속감과 하나 됨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또한, 교회는 본질상 자기 자신이 공동체성에 기초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존재 양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향력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가?”(이상훈 201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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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반성적 태도를 가지고, 정직하게 
자신들의 도시 사역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 젊은이들을 목양하고 
선교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대안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은 공동체에 속에서 사는 삶이고, 신앙 공동체는 단순히 
추가된 혜택이 아니고, 인간이 되기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Chester, Timmis 
2012:187-188).  
또한 참된 신앙공동체 안에서 젊은이들에게 신뢰를 주고 겸손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이와 같은 과정과 노력이 신혼부부 계층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에 대한 도시사역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실현해야할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현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현실이다(Bonhoeffer 
2005:36; Chester 2014:73에서 재인용).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 
벤 엥겐은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의 서문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연구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내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교회야말로 
시간과 공간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역 교회로 모여 복음을 생활화한 삶의 모습을 펼쳐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기하고 신비로운 창조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Van Engen 
2014:21). 
이처럼 필자는 진정으로 교회가 ‘신기하고 신비로운 창조물’이라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이해 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계시된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친밀하고 조화로운 존재로서의 모습을, 이 세상의 창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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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바르트28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진다. 
하나님은 영원히 고독하게 자족적이고 자아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적 본성 안에서 상호 관계적인 공동체로 존재하신다고 
믿는다. (중략)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관계적 공동체를 반영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인간들 속에 이러한 공동체를 
창조하시려고 한다”(Barth, Kirchliche DogmatikⅡ, p.402; 김현진 1998:53 
에서 재인용).  
또한 조지 헌스버거(George R. Hunsberger)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선교신학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삼위일체의 위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내재성(perichoresis), 혹은 상호내주(interpenetration)은 ‘하나님의 
본질이 교제’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교회는 ‘신성한 위격의 역동성을 
유한하게 반영하거나 혹은 구체화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공동체의 일시적인 메아리’ 
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배운다”(Gunton 1991:72,74,79; Hunsberger 2015:130에서 
재인용).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담임 목회자의 열망이 담긴 설교와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그들을 프로그램으로 만족 시키거나 교구나 소그룹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만 
하는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을 
세상에 섬세하고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 신앙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 존재 방식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요청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공동체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은 공동체이시므로 공동체를 창조하신다. 그것은 
                                                     
28 “20세기 전반에 이루어진 중요한 신학적 발전 중의 하나는 대화의 초점이 선교에 관한 
신학(a theology of mission) 에서 선교신학(mission theology) 으로 이동한 것이며, 이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관심의 변화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었다. (중략) 삼위일체에 대한 사고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20세기 초 칼 바르트(Karl Barth) 의 영향을 통해서 일어났다. 바르트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자기 계시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회복시켰다”(Van Gelder, Zscheile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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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선물이다”(Viola 2013:113). 하지만 오늘날의 
도시교회는 위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신앙 공동체의 경험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 
신혼부부 초기 사역 
필자가 지난 가나안 교회에서 신혼부부 사역을 맡기 전에, 이 그룹은 교회의 7개 
교구 중 1개 교구에 소속 된 하나의 작은 그룹이었다. 그리고 그룹 모임은 토요일 혹은 
주일에 담당 부목사의 지도와 인도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지만 새가족으로 등록하는 
신혼부부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담당 부목사가 자신이 맡은 장년 교구와 함께 이 
그룹을 집중해서 사역하기가 부담스러워지고 힘들게 되어, 신혼부부 사역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국 신혼부부 그룹의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한 새가족 
신혼부부들도 쉽게 정착하지 못하거나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 직장인 청년부에 소속 되었던 미혼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혼부부들의 수가 또 다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이 신혼부부 그룹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했다. 결국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고 당시 청년 교구 총괄 
담당 교역자였던 필자에게 이 신혼부부 그룹이 맡겨지게 되었고, 이 그룹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사역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당시 신혼부부 초기 사역의 과정에 대해 덧붙이면, 먼저 필자는 친분이 있는 가까운 
신혼부부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수렴하였다. 그리고 
그룹에 안에 있는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전화 혹은 가정 방문을 통해 심방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형성될 그룹에 대한 사역 비전과 계획이 무엇인지 나누고, 또한 그룹 모임을 통해 
얻게 될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 동기를 부여하였다. 나아가 필자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신혼부부 그룹 리더를 선정하였고, 그 리더들이 그룹 모임과 여러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약 2-3년 간 지속되어 오면서, 신혼부부 그룹은 지역 사회 
안에서 가정과 이웃으로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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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 M. 몬스마(Timothy M. Monsma)는 ‘도시: 선교의 새로운 개척지’ 에서 유기체로서 
의 도시에 대해 진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네트워크29는 모두 유연성이 있고 생산적이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길로 사용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서 직업을 찾고 어디서 의료적 도움을 얻고 
어디서 좋은 집을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는지 정보도 얻고자 한다. 그들은 
또한 네트워크의 구성원에 더 깊은 필요를 위한 충고를 해주기도 하는데, 
즉 결혼할 사람, 결혼생활의 문제들, 혹은 어떻게 우울증을 다루어야 할지 
등등의 것이다. 이러한 깊은 문제 중에는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도 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네트워크의 다른 구성원에게 
권면을 받을 때 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이게 된다(Monsma 
2004:160-161) 
이처럼 신혼부부 그룹은 유기체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인들의 필요에 따라 
물질과 재능을 기부하는 신앙 공동체로 이전과 다르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하나의 
예로 커피사업(Kustom Coffee)을 하는 신혼부부 가정이 성도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barista) 교육생을 양성하고, 카페 사원으로 채용하고, 카페 컨설팅을 주선하고, 
그리고 질 좋은 커피 원두를 교회 혹은 도시 공동기관의 행사에 기증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역 사회와 도시인들에게 ‘유연성 있고 생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신혼부부 초기 사역을 돌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가 단지 사람의 
숫자와 재정에 성공의 목적을 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정용은 진정한 교회의 가치를 
‘주변성(marginality)’ 에 두면서 현대 교회의 중심성(centrality)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교회는 부를 통해 위상을 획득한다. 교회의 성공은 종종 구성원과 예산의 
크기로 측정된다. 교회에 사람이 모일 수록 교회는 더 큰 힘을 행사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모을수록 더 많은 자원을 갖는다. 성공에 대한 이런 생각은 중심부적 가치이다”(이정용 
2014:201). 이러한 중심적 가치에 사로잡힌 교회는 신앙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집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것은 부교역자의 과중된 사역의 현장이며, 사역자 자신의 
                                                     
29 “사람들이 도시를 유기체로 볼 때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은 도시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맞물린 관계의 그물을 통해서 서로 관련을 맺고 산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그물을 사회과학자들은 네트워크 라로 부른다”(Monsma 20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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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을 위한 대상에 불과해질 뿐이다. 또한 도시의 젊은이들은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에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신뢰를 갖지 않게될 것이다. 
하지만 참된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상호 관계적인 공동체’로 존재한다. 
이를테면 “진정한 공동체는 시간을 함께하고, 음식을 함께 하고, 공동의 우선 순위를 두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나눔을 포함하며, 어느 정도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인 상호의존 
관계 까지도 포함한다”(Snyder 2013:180).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공동체를 창조해 가신다. 따라서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메이리쳐 울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koinonia)30로 
새로워져야 한다. “교회가 먼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순전한 공동체가 될 때라야 
세상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원천이 된다”(2013:160). 
교회는 자기네끼리 엘리트 집단을 이루거나 스스로 세상과 절연하는 그런 
공동체와는 전혀 다르다. 교회는 지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며 드넓게 
빛을 비추는 도시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수긍될 수 있는 사회질서의 삶을 
사는 공동체다. 세상을 위한 교회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자신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세상 안에서 번영해서는 안되며, 교회 
본연의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Schweizer 1973:61; Lohfink 2005: 119에서 
재인용). 
하나님의 선교와 보냄받은 백성 
대럴 구더(Darrell L. Guder)는 ‘선교적 교회’에서 북미 교회의 파송을 위한 비전(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the North America)을 제시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정의된다” 라고 설명한다(Guder 2015:32). 그런데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는 이 보냄받은 교회 혹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와 같이 선교는 
교회론이나 구원론이 아닌 삼위일체의 맥락 속에 놓여있다. 성부 하나님이 
                                                     
30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몰두했던 일 중의 하나는 ‘교제’였다(행 4:42). 여기 ‘코이노니아’ 
란 단어는 친교, 공동체 또는 교제, 즉 함께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 아주 가깝게 결속되어 
있는 한 무리를 일컫는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있기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에 헌신한다”(Snyder 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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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를 보내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는 미시오 데이(Missio Dei)의 
고전적인 교리는 또다른 움직임을 포함하며 확대되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다”(Bosch 1991:390; Guder 
2015:32에서 재인용) 
또한 이상훈은 선교적 교회 사역의 패러다임(Church Shift)을 진술하며, 선교적 교회와 
공동체에 관련해서 보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선교의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과 순종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셨다”(이상훈 2016:216).  
이처럼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냄 받음을 통해 세워지고, 세상으로 
보냄 받았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보냄 받은 백성(Sent People for God’s 
Mission)이 된다. 즉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이다. 바꾸어 말해 하나님은 보냄받은 
백성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냄받음은 도시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 
비전이 된다. 이렇듯 “보냄 받음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 접근이 가능한 
자세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는 자세이다”(Hammaond, Cronshaw 
2015:82).  
한편 한국의 신혼부부 통계 결과 자료31 를 살펴보면(2015년 11월 기준),  자녀 출산 
현황에서 초혼인 신혼부부 117만 9천 쌍 중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41만 9천쌍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으며, 최근 혼인한 1-2년차를 제외한 혼인 3-5년차인 부부 71만 5천 
쌍 중에서는 19.3%(13만 8천 쌍)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연차별 자녀 출산 형황은 아래 도표10 과 같았으며, 초혼 신혼부부 평균 
출생아 수는 0.82명으로 나타났으며, 혼인 4년차는 1.10명, 혼인 5년차는 1.31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17). 
                                                     
31 은희훈, 김경해 “2015년 기준 [신혼부부] 통계’ – 신혼부부의 특성별 자녀 출산 현황표” 
 
65 
또한 아래 도표11 은 아내의 연령별 자녀 출산현황인데, 30대 연령에서 유자녀 
비중이 6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0대 연령에서 56.6%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연령대별 1인당 평균 출생아 수는 30대가 0.88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20대 0.69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17). 
<표 10> 
 







아내 연령별 자녀 출산현황 
(통계청 2015:17) 
 
위와 같이 신혼부부 통계의 출산 현황들은 저출산율에 따른 한국사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아울러 한국교회의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게 
해준다. 그래서 최윤식과 최현식은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며 전망한다. 
2050년에는 기독교 인구가 300~400만으로 줄어들고, 교육 부서는 15-
40만으로 급감한다. 현재 6만 5천 개 정도 되는 한국교회의 절반이 사라질 
위기다. 기독교는 이슬람교에게도 밀려 한국 종교 네 번째 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수많은 교회가 생존을 위해 합병하고, 상당수의 교회당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나 다른 종교로 팔려 나갈 
것이다.(최윤식, 최현식 2015:207-208). 
그런데 이어서 위 저자는 한국교회의 어두운 미래의 길을 안내해 줄 지도 중에 
하나를 바로 ‘출산 장려’ 사역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국사회를 구하고 교회를 살리려면 
 
67 
출산 장려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2050년, 절반의 교회가 사라진다.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은 사라질 대상 1순위다. 살아남은 절반의 교회들도 80~90%는 
주일학교가 전멸한다. 이처럼 출산 장려 사역은 교회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최윤식, 
최현식 2015:210). 
즉 이것은 한국사회와 교회의 미래가 출산 장려의 핵심 대상이 되는 20, 30대 
신혼부부 계층의 도시 사역에 달려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20, 
30대 신혼부부들에게 보냄 받아야 한다. 또한 신혼부부 계층을 위해 보냄 받았다는 의식과 
정체성이 도시 사역에 깊게 스며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3-15). 
킴 햄몬드(Kim Hammaond)와 대런 크론쇼(Darren Cronshaw)는 보냄 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보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의 사역을 계속해 가며 그의 삶을 공유하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이해한다. 보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소비하는 데에 있지 않고 섬기는 데에 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고 스스로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Hammaond, Cronshaw 2015:44). 
이처럼 도시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보냄 받음에서 이해하고, 신혼부부 
계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신혼부부들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본받고, 그들을 사랑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한 복음 전도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이상훈 
2016:38).  
이를테면 박근호 목사는 청년세대를 섬기고자, 기성교회의 구조와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으로 세워진 그루터기 공동체를 통해 신혼부부들에게 보냄 받았음을 
고백한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의 도시사역 비전은 신혼부부들의 출산과 육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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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며, 청년세대와 다음 세대들과 어울리며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이다(이용필 2016.09.01).32 
성육신적 신앙 공동체 
때문에 도시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신혼부부들에게 보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부 중심의 성육신적 사역(Incarnational ministry)을 이루어 가야 한다. 성육신 
은 세상의 구원을 일으키고 교회의 선교를 확립한 사건이고, 또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지도 정의한다(Guder 2005:242).  
그래서 팀 켈러(Timothy Keller)는 도시사역에서 복음이 도시인들의 현실에 
다가서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상황화(Contextualization)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보냄 받아야할 대상의 도시인들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최대한 그들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 작업의 시작점은 그들의 
사회적, 언어적, 문화적 현실에 최대한 정통해지기 위해서 근면하게 노력하는 데 있다. 
사람들이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 반대나 신념들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보다 더 선명하게 그들의 의견을 이해하는 것이다”(Keller 2016:256). 
이상훈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 백성의 사역 방식은 철저하게 
성육신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상훈 2016:91). 그리고 성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선교적 
삶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역의 중요한 원리임을 설명한다.  
선교적 공동체의 성공여부는 성도들의 주중 삶(The other six days) 에 달려 
있다. (중략) 필자는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즉 목회자나 지도자들의 생각과 계획에 의해 제시되는 삶의 패턴이 아닌 
실제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기도하며 실험해 가면서 자기 자신이나 공동체에 맞는 사명과 
선교적 삶의 패턴을만들어가야 한다(이상훈 2015:154). 
따라서 한국교회는 신혼부부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끌어안기 위해서, 부부 중심의 선교적 생태계(Missional Ecosystem)를 마련해 가야 한다. 
                                                     




성육신적 증거는 공동체의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행동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Guder 2005:252). 또한, 성육신적 신앙 공동체가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최적의 장소가 되고, 결혼 생활을 돕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Chester, Timmis 2012:189). 
이를테면 동일교회(통합측)는 교구 중심의 오라(come to us)는 형식을 갖춘 
기성교회와는 다르게 ‘부부 성장(marriage enrichment)’을 위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교회 내 주변부 밖으로 밀려난 신혼부부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새가족 신혼부부들의 
정착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다음 세대 사역에까지 활기를 띠게 되었다. 또한 
젊은부부들은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자라서 작아진 옷가지나 신발 등에서부터 사용하던 
장난감, 보행기, 유모차 등의 육아 용품을 이웃들과 나누며, 신혼부부들의 필요들을 실제로 
채워주고 있다. 33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들로 부터 일어나는 선교적 운동이며,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앙 공동체의 선교적 삶이라 할 수 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Gerhard Lohfink)는 신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연구하면서 당대의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는 모습 중의 중 하나가 바로 여성도들의 사역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던 전도자 부부들에 대해 언급하며 
신앙 공동체를 위한 부부들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한다. 
원초 교회에서 여자들의 예언 활동과 똑같이 중요한 것은 전도자 부부들의 
봉사 직분이다. 예컨대 베드로와 그의 아내(고전 9:5), 브리스카와 
아퀼라(롬 16:3-5),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롬 16:7)를 들 수 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야기의 대부분은 아퀼라와 브리스카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부의 
이름은 늘 동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가위 능동적인 자세로 
선교 활동에 임했던 것이라고 하겠다. 그들은 성실성과 희생 자세를 가지고 
바울로의 선교에 심상찮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기에 
바울로는 모든 이방인계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그들의 은덕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롬 16:3)(Lohfink 2005:165-166). 
                                                     
33 참조. 김휘현, “젊은 부부 부흥 온 세대 신앙 공동체” 한국기독공보 2016.11.22. 
< http://www.dongilch.com/menu0104_02/166311> 





필자는 한국교회가 신혼부부 계층을 위해 선교적 모험의 여정에 뛰어들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공동체 즉 이 시대의 ‘베드로와 그의 아내, 브리스가와 
아굴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등과 같은 신혼부부들과 그 가정들이 도시 가운데 세워져갈 
것이라 상상하며 기대해 본다. 또한 궁극적으로 그 작은 신앙 공동체들이 모여 어두운 
도시와 지역 사회를 환희 밝혀줄 것이라 확신한다.  
“기독교의 미래는 기독교 세계의 패권을 되찾는 일이 아니라 작고 친밀한 빛을 
비추는 공동체들에 달려 있다. 그들의 모습은 대개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동네와 도시를 변화시킨다”(Chester 2014:215). 
요약 
필자는 본 장에서 신앙 공동체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첫 번째, 도시 사역의 한계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가나안 교회에서의 
신혼부부 초기 사역과 하나님의 선교와 보냄받은 백성, 그리고 성육신적 신앙 공동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본 장의 연구 과정을 통해 도시 사역의 한계를 살펴보면서 지역 
교회의 젊은이 사역의 어려움과 함께, 공동체 중심의 사역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 교회가 도시 사역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그 
본성으로부터 재창조되어야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필자의 사역 경험을 분석하면서 
신혼부부 계층의 사역에서 유기체적이며 상호관계적인 코이노니아의 참된 공동체가 
무엇보다 필요한 선교적 생태계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선교를 통한 
보냄받은 백성의 정체성이 도시교회 사역의 핵심 비전이 되어야 하며, 특별히 신혼부부 
계층에 보냄 받아야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장의 연구는 분당 신도시 신혼부부 사역이 성육신적 사역을 통해 




다음 제5장에서는 식탁 공동체, 즉 포용과 환대와 해방과 긍휼과 한몸의 식탁 
공동체의 선교신학적인 이해를 통해,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제 5 장 
 
식탁 공동체의 선교신학적 이해
본 장에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선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식탁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식탁 공동체의 선교신학인 이해를 
통해서, 분당 신도시 신혼부부 사역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절망의 세대와 포용의 식탁 공동체를 살펴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식탁 공동체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나그네에게 식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한 환대의 식탁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한 유월절  
식사의 이야기를 통한 해방의 식탁 공동체, 목자없는 양 같은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의 오병이어 식사의 이야기를 통한 긍휼의 식탁 공동체,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바울의 
주님의 만찬의 이야기를 통한 한몸의 식탁 공동체를 이해하고자 한다. 나아가 가족 
공동체와 신혼부부들을 위해 차려진 식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자 한다. 
포스트모더니티 세대와 식탁 
필자는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의 지난 사역의 경험을 돌아 보면서, 젊은이들에 
대한 공통된 현상을 발견하고 느끼게 된다. 그것은 그들과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그들과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면 복음을 함께 
살아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격적인 연결과 관계 형성으로 신뢰를 얻고 주는 
모습은 포스트모더니티의 세대가 가진 중요한 문화적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 때문에 빌 
스롤(Bill Thrall)과 브루스 맥니콜(Bruce McNicol)은 참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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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을 갈망하고 있다. 이는 북아메리카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어느 대륙에서든 그와 동일한 열망을 목격할 수 있다. 세계 
곳곳에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것을 원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남에게 알려지고, 타인의 사랑을 받고, 자신의 진면목을 
찾고 싶어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그런 
관계를 향한 갈망이 생기는 것이다(Thrall, McNicol 2012:94-95). 
그래서 필자는 청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워지기 위해 그들과 주로 ‘식탁’ 
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다. “식사는 사람을 가깝게 해준다. 함께 식사할 때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관계가 이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진다”(Chester 2014:72).  
이를테면 따뜻하고 진한 향의 커피를 마시는 카페의 식탁에서부터, 간단하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의 식탁과 남녀노소 편안하게 음식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샐러드바 레스토랑의 식탁, 그리고 줄을 서서 맛있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소문난 맛집의 식탁, 또한 가족과 같이 집에서 오순도순 둘러앉아 먹는 식탁에 이르기까지 
함께 나누어 먹는 교제의 다양한 자리 안에서 예배와 양육, 봉사와 전도, 상담과 심방 등의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이 대부분 이루어졌다. 때문에 식탁은 필자에게 지나온 사역의 
배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것은 차기 도시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세대를 섬기고 선교할 때에도 또한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 예측해 본다.  
따라서 필자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성경에 나타나는 식탁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관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 장에서는 성경의 식탁들과 그 식탁 공동체의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Message)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떠한 선교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성경을 해석하며 이해하고자 한다. 더불어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현대 
도시의 교회 사역을 재고해(reconsider) 보고자 한다. 
즉 본 장의 논지는 성경에 나타난 식탁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을 위해 포용과 환대와 해방과 긍휼과 
한몸의 가족 공동체를 실현함으로써 도시 사역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장의 
연구 목적은 신혼부부 사역을 위해 성경에 나타난 식탁 공동체를 탐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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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 세대와 포용의 식탁 
본 연구의 2장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불황의 
경제체계 속에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직업, 집, 인간 관계, 꿈, 생명 등을 포기해 
버리는 어두운 현실 속에 살아간다. 때문에 최근 이민을 고려하는 20, 30대 청년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는 헬조선과 
흙수저34 라는 말의 풍자가 한국사회를 가득 메우고 있다. 한 마디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불평등과 차별 속에 주변으로 밀려나고, 배제(exclusion) 당함으로 ‘절망의 세대(Generation 
of Despior)’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신약시대에서도 이처럼, 불의한 식민사회의 울타리와 부패한 
종교의 막힌 담으로 주변으로 밀려나고, 배제 당한 계층들이 있었다. 그들은 율법의 굴레 
속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많은 것을 잃고, 포기해야 했다. 암울한 세상에서 가난과 
멸시와 매일같이 싸워야 하는 것은 절망 그 자체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회와 종교의 
가치에 포로된 자들과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절망 
속에 들어 오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19). 
절망의 세대 가운데, ‘포용의 은혜(Grace of embrace)’가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식탁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마셨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관계적(relational)이었다(Dodson 2013:47).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34 인터넷 위키 백과 - 수저계급론은 대한민국에서 2015년경부터 자주 사용되고 있는 사회 
이론이다. (중략)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직업, 경제력 등르로 본인의 수저가 결정된다라는 이론이다. 
청년실업, 부익부 빈익빈 등의 각종 사회 문제와 맞물리면서 큰 공감을 얻고 있고, 부모의 직업,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은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눅 5:27-30).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눅 7:34). 
“1세기 지중해 유역의 사회에 밥상 교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식사는 개인의 영양분을 섭취하는 일 그 이상이었다. 다른 사람의 식사에 
초대받는 것은 그들과의 우정(companionship) 35 , 친밀함, 일치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Bartchy 1992:796; Chester 2014:26에서 재인용). 
그러나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죄인들과는 식탁의 교제도 허용되지 않았다. 
부정해 지기 때문이었다. 도날드 크레이빌(Donald B. Kraybill)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문화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였다. 식사를 함께하는 일은 곧 집단의 경계를 정하여, 그 친구 모임에 포함된 
사람과 배제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는 일이었다. 더럽고 불결한 것에 물든 사악한 
사람들은 결코 바리새파 사람의 초대를 받을 수 없었다”(Kraybill 2011:234).  
특히 로마를 위해 일하는 세리의 경우는 유대인들의 식탁에서 더욱 극심한 소외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옛 질서를 허물고, 새 질서를 세우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눅 5:38). 그리고 예수님은 식탁에서 세리들과 마음을 
열어 대화 하시고, 그들을 끌어 안으시며 친구가 되어 주셨다(눅 7:34). 그들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 가신 것” 이다(Wright 2011:104). 때문에 죄인들의 식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또한 절망의 식탁에 “하나님 나라가 현재로 확장 
침투하여 스며들어” 왔다(Ladd 2001:58). 
식탁 공동체와 하나님의 선교 
이처럼 식탁 공동체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도시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교적 
의미를 가져다 준다. 즉 이 땅의 도시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서, 예수님처럼 열방의 
                                                     




빛(A Light to be the Nations)으로 도시인들, 특별히 젊은이들의 어두운 현실 속에 저항적 
태도를 가지고 침투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기를 내어 배제 당함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대화해야 한다.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한 절망의 세대를 
끌어안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아서 글라서(Arthur F. Glasser)는 하크니스(Harkness)의 글을 이렇게 인용한다. 
“하나님 나라는 현존임과 동시에 약속이다. 역사 안에 있으며 역사 너머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신자의 노력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Harkness 1974:115; Glasser 2006:323에서 재인용).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already, but not yet)36 사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들의 삶을 의미한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 
아래 신자됨의 부단한 노력과 치열한 삶이 요청된다. 그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 
실존으로 도시 젊은이들의 마음과 삶에 구체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따라서 차별없고, 평등한 식탁의 존재론적 가치와 실천이 확고히 일치되어져 가야 
한다. 또한 누구나 환영 받을 수 있는 식탁 공동체를 교회의 표지로서 재창조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은 도시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의 가슴 속에 
뜨겁게,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보다 아름답게 실현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식탁들과 그 식탁 공동체의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를 구약과 신약에서 세부적으로 발견하고, 탐구해 보고자 한다. 
환대의 식탁 공동체(창세기 18:1-15) 
필자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식사하는 모습들을 찾아 보면서 그 식탁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현장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먹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경륜에 매우 중요한 주제로 작용한다. 이를테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필자는 
                                                     
36  개혁주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Oscar Cullmann)의 ‘그리스도와 시간(Christ and Time)’ 
에서 나타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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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각기 다른 선교적 메시지를 가진 식탁 이야기의 구약과 신약 본문을 두 
개씩 선택하였다. 그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창세기 18장 전반부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식사를 대접 받는 이야기이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 
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으니라(창 18:1-15). 
선교의 도구 아브라함 
구약의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는 한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로 
갑자기 좁혀지게 된다(Goheen 2012:82). 그것은 하나님이 온 열방을 위한 구원 경륜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시고, 성취 하시기 위해 ‘선교의 도구(instrumentality)’로 선택 하시기 
위함이었다(Kaiser 2013:43). 그 한 사람은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다. 
그는 하나님의 선교에 나타나는 첫번째 족장 선교사였다.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약속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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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 12:3). “이것(아브라함의 소명)은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 관심을 처음으로 표현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다”(Glasser 2006:86). 그러므로 그의 소명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전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목적이라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문  
한편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서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의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예고없이 찾아 오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본문에서 매우 특별하게 
묘사되고 있다. 환상 중에 보여지거나 음성 중에 들려지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은 번제의 
제단 앞이 아닌, 아브라함의 눈 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방문하신 것이다(창 18:2).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 13:2).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짐작하지 못하였다(천사무엘 2012:257).  
그러나 늙은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달려나가, 서 있는 그들에게 땅에 
몸을 굽혀 영접한 후, 발을 씻을 물과 떡과 송아지 요리와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한다. 떡은 
고운 가루 세 스아(약100인분, 1스아당 7.3L)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만든 것이었고, 또한 
송아지 요리도 수많은 이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푸짐한 양이었다. 아브라함은 대접의 
손길에 자신의 필요를 아끼지 않았다(Alexander 2014:101).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 쉬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음식을 배불리 
먹고, 상쾌한 쉼과 회복을 누린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접이며, 
대접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한창 더운 대낮의 부지불식 간에 나타난 낯선 나그네들을 
위해, 풍성하게 차려진 ‘환대의 식탁’ 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식탁에서 
잠시 머물고 가셨지만, 그의 섬김을 통해 성대한 환대를 받으신 것이다. 
그리고 식사 후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또 다시 약속 하시며(“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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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 17:19),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직접 계시하고 있다(창 18:14). 그 아들은 사라를 통해 
태어나게 될 하나님의 선교의 ‘언약의 보존의 씨’ 였다. 모든 열방은 이 언약의 씨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Kaiser 2013:45).  
글라서는 이 언약의 보존의 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삭이라는 특정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이어진다. 이 구속사는 언제나 세계사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사 안에서 구속사는 힘을 얻고 성장해 나갈 것이다”(Glasser 2006:85). 
따라서 환대의 식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발전에 또 다른 암시를 받는 위대한 
현장이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교적 태도와 자세를 섬세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된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도시 청년 
정경호는 위 본문을 바탕으로 환대의 식탁 공동체에 대해 이렇게 진술한다. 
환대(hospitality)란 말은 그리스어로 호스페스(hospes)에서 왔는데, 이 말은 
손님 또는 주인을 뜻하는 말로 손님이나 주인 또는 낯선 이방인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자신에게 적의(敵意, hostile)를 띤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며 그들을 가족처럼 맞이하는 것도 환대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중략) 아브라함의 환대의 첫째의 모습은 첫째 
멀리서 지나가고 있는 낯선 사람들을 반가운 마음과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는 행동(seeing),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행동(running to meet), 
존경을 표하는 행동(honoring), 초대하는 행동(inviting), 새 힘을 얻도록 
자신의공간에서 쉬게하는 행동(refreshing), 음식을 준비하는 행동(preparing), 
대접하며 섬기는 행동(serving)으로 나타난다”(정경호 2013:81,87). 
이처럼 환대에 대한 이해의 핵심에는 타인에 대한 자신 안의 경계선을 허무는 것에 
있다. 그리고 상대가 어느 누가 되었든 자신의 귀한 손님으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가족과 
같이 환영하는 마음과 그에 따라 진심을 담아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문화는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Shenk 2016:62). 
그래서 환대는 도시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의 복잡한 문제들과 관계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매우 중요한 사역의 가치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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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만식은 20, 30대 젊은이들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들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진단한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보다 더 폐쇄적이고 서열화가 심한 
조직이다. (중략)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미생(未生)으로만 취급 
당한다. 청년들은 완생(完生)으로 대해야 한다”(이만식 2016:45).  
의미인즉슨 한국의 젊은이들은 사회에서보다 교회의 환대를 더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환대를 실천할 대상의 이웃과 젊은이들은 사라지고, 
부패한 전통과 형식적인 조직만 남아 버렸다. 이것은 오늘날 제도화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로만 그치고, “삶으로 그 나라의 현존을 증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공동체” 임을 망각해 버린 결과라 말할 수 있다(Newbigin 2012:98).  
그러므로 오늘날 도시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바르지 못한 사역의 태도와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회의 나그네와 같은 도시 젊은이들에게 달려나가 
엎드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씻을 물과 먹을 떡과 고기와 엉긴 젖과 우유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환대를 통해, 젊은이들에게는 참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으며,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비밀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세계 속으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Ladd 2001:171). 
해방의 식탁 공동체(출애굽기 12:1-14)  
그 다음 구약의 두 번째 본문은 바로 출애굽기 12장 전반부의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출애굽을 위한 첫 번째 유월절 식사의 
규례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본문은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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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나흗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출 12:1-
14).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는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를 지나서, 하나님 백성의 애굽 종살이 
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애굽의 종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유를 찾을 수 없었다(Glasser 
2006:112). 하지만 하나님은 노예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출2:24).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이방에서 객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대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창 15:13-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 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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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애굽의 배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창 12:1-3; 15:13-14)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 준다(Goheen 2012:88). 
출애굽과 첫 번째 유월절 저녁식사 
출애굽기 12장 전반부는 흑암 재앙 이후, 마지막 장자 죽음의 열 번째 재앙과 
출애굽을 눈 앞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한 ‘첫 번째 유월절(Passover) 식사’ 에 관한 본문이다. 여기서 온 회중이라함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포함되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송병현 2011:217). 
때문에 출애굽과 유월절 식사는 열방을 향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건’ 이라 말할 수 있다(Kaiser 2013:46).  
먼저 각 가정의 가장들은 자신의 식구들을 위하여 흠 없고 일년 된 수컷의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야 한다. 그런데 어린 양의 수는 먹는 사람의 수와 각자가 먹을 수 있는 양에 
따라서 결정된다(민영진 2014:238). 그리고 어린 양 고기는 불에 구워 먹어야 하고, 그와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한다.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것은 그들이 음식을 급히 먹고,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야 했기 때문이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신 16:3). 더불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하는 것 모두 마찬가지 이유에서였다. 또한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럽던 시간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유를 
되찾아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된다.  
이처럼 유월절 저녁의 식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큰 자유의 은총을 입게되는 
새로운 삶의 재창조를 알리는 ‘해방’의 감격스러운 식탁이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보호자시며 해방자이시다(Glasser 2006:121). 그리고 출애굽은 자기 
계시를 위한 ‘해방자 하나님’의 중대한 행동이었으며, 이스라엘 편에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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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 체험의 학습의 경험이기도 했다(Wright 2010:93).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메아리쳐온 구약 성경의 중심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Horton 2012:64) 
한편 고힌은 출애굽기의 해방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우상숭배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대조적 
공동체(alternative community)로서 살아가게 하신다”(Goheen 2012:91).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의 우상숭배적 삶의 가치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소비주의 문화(Consumerism Culture)’이다.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소비주의 풍조에 너무 
깊이 빠져 들었고, 그 결과 믿음이나 행동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Brueggemann 
2009:49). 그래서 빌 헐(Bill Hull)은 소비자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 
철학이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 철학은 소비와 독단과 속도와 영예의 세계다. 
소비자주의 세계에서는 모든것이 내가 중심이다. 소비자 문화는 소비자 교회를 만들고, 이 
소비자 교회는 소비자 그리스도인들을 안겨 준다. 소비자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는 이익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Hull 2009:389). 
이와 같이 소비주의 문화적 포로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교로의 가야할 
방향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에 대하여 앨런 록스버그(Alan J. Roxburgh)는 이렇게 진단한다.  
기독교 역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실 일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한 개인적 자아가 자기의 목적과 
성취를 발견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 
교회들은 자기 표현이 강해진 개인들의 사적이며 내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영적 푸드코트가 되어 버렸다. 그 결과가 바로 저급해지고, 타협하며, 
본질에서 벗어난 기독교의 탄생이다(Roxburgh 2009:16).           
즉 소비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현대 교회가 일반 대중의 입맛의 욕구에 따라 음식을 
개발하고 만들어 내는 프렌차이즈(franchise) 외식업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출애굽의 해방의 식탁 공동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영적 푸트코트 식탁 
공동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을 맛볼 수 없다. 마음과 눈이 세상의 애굽과 바로를 
향하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비단 북미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더 심각한 영적 푸드코트의 노예로 사로잡혀, 
빠져나갈 길을 잃어 버렸다. 따라서 현대 교회는 소비주의 문화의 안락한 침대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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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어 버린 ‘영적 상상력’ 을 깨우고(Jethani 2011:34), 해방의 식탁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마음과 눈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소비주의 문화의 노예, 도시 청년 
그런데 소비주의는 도시 청년세대와 신혼부부계층의 사역 현장에서도 피할 수 
없는 문화적 요소이다. 현대 젊은이들의 삶은 소비주의의 문화에 의해 ‘통제’ 되면서,37 
인간의 본래 된 모습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부터 멀어지게 되고, ‘상품 
가치의 노예’로 묶이고 갇히게 되었다.38  결국 소비주의 문화가 도시 젊은이들의 삶을 
‘개인주의의 고독한 고립으로 몰아가는 있는 것’ 이다(Donohue 1999:73; Roxburgh, 
2009:210 에서 재인용). 
또한 ‘액체 근대’ 에서 지그문트 바우만(Zigmunt Bauman)은 소비주의 문화 속에 
담긴 본질에 관해 분석 하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소비주의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자기 동일시나 ‘적절함’ 에 대한 자기 확신과 같은 훨씬 고매하고 초연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소비자 행동의 살아 숨 쉬는 
동원은 더이상 분명한 필요의 측정 가능한 집합이 아니라, ‘필요’ 보다 훨씬 
더 일시적이고 덧없고, 종잡을 수 없고 변덕스럽고, 본질적으로 지시대상이 
없는 실체로 다른 어떤 정당화나 ‘명분’ 을 요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태어나 스스로 추진력을 얻는 동기로서의 욕망이다. 욕망은 계속적으로 
짧은 순간 구현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욕망의 지속적인 대상이 되며 
그러한 이유로 욕망들의 과거의 노정을 표시하는 다른 대상들의 더미가 
아무리 드높이 쌓여간다 해도 항상 만족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Bauman 
2010:120).  
즉 그는 현대 사회학적 관점에서 소비주의의 본질을 ‘욕망’ 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욕망이 ‘항상 만족되지 않은 상태’ 를 자극하고, 
소비 도시 젊은이들의 마음과 삶과 영혼을 노예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은혜를 통해 배우고, 깨달았던 일체의 비결인 ‘자족함’ 과는 전혀 상관 없는 소비주의 
문화의 노예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37  본 논문의 제3장의 ‘소비주의와 현대교회의 위기’에 인용 글 중, “그들의 삶은 
소비주의의 문화에 의해 통제되며, 향락주의로부터 그 영감을 이끌어낸다”(Shenk 2003:118).   
38 본 논문의 제3장의 ‘소비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의 가치(상품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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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1,12). 
따라서 오늘날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교회 사역을 통해 젊은이들의 출애굽적 
‘도시의 해방’이 무엇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 특별히 신혼부부 계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실존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도시교회는 ‘해방의 식탁 공동체’로서 스스로를 재확인하면서, 우주적 교회로 
형성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가야 한다(Van Engen 2014:30). 이처럼 도시 사역이 
젊은이들을 위한 해방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소비도시와 지역 사회에 현재적으로 새롭게 구현되어 갈 수 있으며, 미래적 종말론의 
안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긍휼의 식탁 공동체(요한복음 6:1-16) 
신약의 첫 번째 본문은 바로 요한복음 6장 전반부의 큰 무리와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빈들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은 기적의 식사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본문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불쌍한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보냄 받은 예수님의 선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 
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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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요 6:1-15). 
보내시는 하나님  
구약을 지나 신약에서 때가 차매(갈4:4),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God sent his 
Son), 개인의 삶과 열방의 백성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는 보다 
구체화되어 간다. 즉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낼 준비와 보냄 사이의 긴장 속에서 마침내 
‘행동’ 하신 것이다(Goheen 2012:162).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들,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로움 속에서 새롭게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보냄 
받은 예수님은 자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모으시며, 하나님의 선교의 종말론적 사역을 혁명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특별히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 
9:36)과 ‘식탁’ 에서 함께 어울리셨다(눅 5:29-30; 7:34).  
월터 브루그만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속에 실린 
현존 질서의 비판을 실천으로 옮긴 것이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란 용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규정한 법적 제도의 부산물이다. 옳고 그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은 자비를 베풀어서 
그릇된 자도 옳은 자 못지않은 자격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며, 일체의 중요한 구분을 
파괴하는 것을 뜻한다”(Brueggemann 2009:163). 이처럼 예수님은 왕권 의식으로 가득 찬 
지배 문화와 질서에 대한 저항을 ‘자비와 긍휼’ 로 맞서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망의 세대 




빈들에서의 기적의 식사(막6:30-44 평행본문 참고) 
그런데 예수님의 저항 표출과 연대 형성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 중턱의 
‘빈들’ 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큰 무리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극대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때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요 6:4).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두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과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만나로 먹이신 것을 연결하여 바라보게 
해준다(Wright 2011:109). 또한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참 떡’ 되심을 상징적 의미로 상기시켜 준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3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요 6:35, 48). 
한편 예수님은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막 6:34). 여기서 
‘긍휼(불쌍히 여기심)’을 의미하는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splagch nisomai)’는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처지나 심정을 보듬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Maryknoll 
1977:148-153; Brueggemann 2009:167에서 재인용). 그리고 예수님은 부정한 권력과 제도에 
버림받아 시달리며, 허덕이는(“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마9:36, 공동번역) 무리들이 느끼는 아픔을 자신의 인격과 삶 속에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아픔을 ‘체현’ 하셨다(Brueggemann 2009:167).  
특별히 그 무리들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농부와 
어부들이다. 때문에 그들의 눈 앞에 놓인 현실적인 시급한 문제는 하루, 한끼의 식사였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배고픔을 해결해야 했는데, 남자의 수만 해도 오천 명인 큰 무리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는 이백 데나리온(8달치 품삯)의 떡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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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종(paidarion)’이 가진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직접 나누어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언제나 교회 변두리에 있는 ‘주변인’을 통해 
일어난다(Pierson 2009:75).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보잘 것 없고 적은 양의 음식을 
통해, 만 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는 풍성한 식사를 차려 주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동안 하늘의 만나를 공급 하셨듯이, 
허기진 큰 무리들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빈들의 식탁’이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메시아적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해준 ‘긍휼의 식탁’ 
이었다(Wilkins 2014:1876). 
목자없는 양, 도시 청년  
사실 저자 요한은 위 본문의 오병이어 식탁의 사건에서 공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큰 무리를 위해 어떻게 음식을 
마련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셨지만, 빌립의 믿음을 시험(test)하시는 것과, 그리고 안드레 
가 예수님께 한 아이가 가진 음식에 대해 반신반의 하게 묻는 장면이다(요 6:6-9).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시 듯, 그의 제자들에게도 스스로 문제를 
직시하도록 하시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Milne 2004:137). 왜냐하면 이것은 
공관복음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에게 받은 제자 공동체 사명이, 
요한복음에서는 개인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에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자비와 긍휼의 
저항 의식’을 고취시키시며, ‘연대’ 를 형성해 가는 데 매우 중요한 원리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 스스로가 생명의 떡(구원의 문제)에 관한 
것은 물론 이거니와 이 땅에서 버린 받은 자들의 시달림과 허덕임의 다른 모든 삶의 
문제들에 ‘직시’하길 도전 하시며, 긍휼의 식탁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자신의 삶과 사역을 공유 하시며, 협력 관계로 
초대하시고, 참여 시키신다(Wright 2011: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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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도시 젊은이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는 영적 감수성을 갖고,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긍휼의 식탁 공동체로서 함께 행동하고 연대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 버렸기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불의한 사회 구조와 환경 속에 자신을 방어하고, 
대응할 영향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만식은 위와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20대와 30대 한국 
젊은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7월 고용 동향에서 청년 실업률은 9.4%로 
전체 실업률 3.7%의 2.5배에 달한다. 한달 전의 청년 실업률은 10.2%로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 이래 가장 높게 치솟았다. 청년 고용률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2015년 7월 기준 청년 취업자수는 402만 6000명, 
고용률은 42.4%였다. 이는 2000년대 초중반과 비교할 때 4.0%포인트 가량 
떨어진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업난과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이만식 2016:43). 
이러한 분석의 내용은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의 슬픈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렇게 점점 심각해져 가는 한국사회의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의 문제들 속에, 도시 사역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역동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 이 땅의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려야 한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눅 19:41),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요 11:35).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적 반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사회의 총체적 무감각한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시하는 행위이다(Brueggemann 2009:167).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는 예수님의 도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고려하는 
삶을 살겠다는 끊임없는 결단이 필요하다(Hull 2009:393). 또한 어린 종과 같이 주변인의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가진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한다. 나아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기대하게 될 때(Wright 2011:110), 궁극적으로 도시 젊은이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며,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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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몸의 식탁 공동체(고린도전서 11:17-34) 
신약의 두 번째 본문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중반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본문은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키는 성도들에게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성만찬의 선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고전 11:17-34).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책망(고전11:17-22)  
복음서 이후, 하나님의 선교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는 왕권 의식과 지배 문화에 오염된 
현대 교회의 모습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반면 교사와 같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옛질서로서의 헬라 전통과 새질서로서의 예수 복음의 간격차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미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책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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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바로 잡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 더불어 하나님은 바울의 
예언자적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날 도시사역 현장 가운데 대안적인 신앙 공동체를 
재창조해낼 수 있도록 선교의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신다.  
특별히 바울은 힘 있는 지체들의 교만으로 인해 ‘분열’ 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를 가르친다(Thielman 2014:2231).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1:10; 11:18). 
위 본문의 고전11:17-22의 바울은 고린도의 헬라인들의 성찬의 왜곡된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모임에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 됨’을 상징하고 또 그것을 북돋우는 
것인데(김세윤 2008:291), 그 거룩한 식탁의 자리에서 부한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분쟁(schismata)’이 일어난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식탁이 계층 분열의 표지가 
되었다(Wright 2013:193).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역주행하며, 극단적 자기 욕망의 
분출로 타인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이었다(고전 11:22). 
주의 만찬(고전11:23-34)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의 만찬(the Lord’s Supper)’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긴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전승이며(고전 11:23), 최초의 문서 기록이다. 
애굽의 해방을 재현하며 기억하는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은 친히 식탁에 놓인 떡과 잔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36)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보배로운 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을 앞서서 극적으로 새롭게 재현하고 계신 
것이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벧전 1:19, 롬 8:2)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에 대한 ‘선취’로 
주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김세윤 2008:296).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주의 만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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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대속을 ‘실재화(actualization)’하는 것이다. 또한 톰 
라이트(N. T. Wright)의 설명처럼, “성찬은 과거의 사건이 와서 현재에 되살아나는 
순간이고, 미래에 있을 주님 재림의 순간이 시간을 거슬러 와서 현재에 있는 우리를 
도전하는 순간이다”(Wright 2013:198). 그러므로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 된 자신과 공동체를 살피고, 분별해야 한다(고전11:28-29). 
개인주의에 물든 도시 청년 
한편 존 브라이트(John Bright)는 주의 만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이 
12제자들이 서로 그리고 그들의 주님에게 하나로 결속되는 교제 -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제 - 를 상징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12지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해 서로 연합되었던 시내산 언약에서처럼, 이 만찬 역시 그렇게 
연합되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자들과 본질상 하나가 되었다”(Bright 
2006:286).  
이처럼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식탁은 모든 계층이 주님에게 뿐만 아니라, 
‘서로(allelon)’에게 하나로 결속되는 교제의 상징이 되며, 연합의 표지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참여하게 될 때마다, 모두가 ‘한 몸’ 임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이다(Wright 2013:199). 때문에 교회는 ‘한 몸의 식탁 공동체’ 로서 
결속되고,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전 10:17, 12:12).  
이와 같이 한 몸 의식과 인식을 갖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공동체(히 10:24)를 이루어갈 때, 타자와 세상에 화평(peace)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현존이라는 드러난 비밀의 일부(the open 
secret)”가 되어가게 된다(Newbigin 2012:94).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대와 빈부와 지역과 종교 등의 계층 분열이 점점 더 
극대화되어 사회와 도시 속에서 결속과 연합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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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회 간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한몸 의식과 인식의 실천이 
약화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성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철저히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 개인주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핵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Ogden 2007:82). 
그래서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해방된 
교회(Liberating the Church)를 진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의 교회는 공동체성, 
즉 교제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공동체성의 결핍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서구 문화의 개인주의의 반증이기도 하고, 좀더 광범위한 사회 조류의 영향을 
받은 증거이기도 하다”(Snyder 2005:160). 또한 앨런 록스버그(Alan J. Roxburgh)는 이러한 
교회 위기 상황에서 함께 과도기를 극복해 가는 공동체의 장(communitas)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포스트모더니티의 개인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동시에 자기 
표현이 강한 개인주의는 헌신이나 책임을 자기를 학대할 수도 있는 불건전한 통제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개인주의와 사회 계약적 관계가 가장 깊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미국이다. 북미 사회가 근본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내용은 자아 성취와 자기 계발 및 개인 
성장과 필요이지, 공동체적인 순종이나 책임이 아니다”(Roxburgh 2009:204). 
그런데 오늘날 북미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젊은이들은 도시화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개인주의’ 에 짙게 물들어가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주고 받는 
참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한 세대가 되어 버렸다. ‘공동체적인 순종과 
책임’보다 ‘자신의 성취와 계발과 성장과 필요’만을 위한 도시인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도시 젊은이들에게 보여지는 최근 한국의 새로운 사회 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나홀로 밥을 먹는 ‘혼밥족’의 비율 증가이다. 혼합족에 관한 기사39 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에서 혼자 식사하는 이유에 대해 20-60대 직장인들 5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젊은 직장인들은 ‘같이 먹을 사람을 찾기 어렵다’ 는 응답이 높은 
비율(20대 23.6%, 30대-38.7%)을 차지했다(정종훈 2016.05.30.).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 도시 사회의 개인주의화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은 
바로  자신의 가치와 욕구를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욜로족’40의 확산이다. 최근 기사41에 
따르면, “욜로 라이프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연관이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요즘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20대 78%, 30대 72.4%, 40대 66.8%, 50대 
70%)가 보다 강했다. 또 많은 이들이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후회가 
없다’(75.8%)고 생각했고, ‘잘 사는 것보다는 즐겁게 살고 싶다’(72.2%)는 바람을 
내비쳤다”(김은영 2017.09.22).  
때문에 요즘 한국의 외식업과 식품업계와 관광시장에도 혼밥족과 욜로족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바람이 풀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젊은이들을 자기 
중심적인 극심한 개인주의 도시인으로 살게하며, 비공동체적이고 개인 지향적 사회를 
지향하게 만들뿐이다.  
또한 이러한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사회 흐름에 따라 가족 해체 현상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즉 가족 형태가 변형(1인 가구 증가 등)되거나 가족 구조가 
파괴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가족 해체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이혼 비율을 살펴보면,42 “2014년 1년간 이혼 건수는 약 11만 5500건으로 1000명당 
2.3건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방윤영, 
김민중 2017.05.21). 따라서 이러한 가족 해체의 상황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20, 30대 
젊은이들의 이혼에 대한 인식이 기성세대와 다르게 변화하는 영향에서 왔기 때문이라 
예측할 수 있다.  
                                                     
40  NAVER_지식백과_시사상식사전 - ‘인생은 한 번뿐이다’ 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를 딴 용어(YOLO)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하는 태도를 말한다.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48848&cid=43667&categoryId=43667> 
41  김은영, “욜로족에 확 바뀐 하반기 소비 시장-음식, 패션 대신 여행과 리빙으로” 
ChosunBiz. 2017.09.2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2/2017092200513.html> 
42 방윤영, 김민중, “비혼 선언 청년들, 이혼 할래 기혼자…부부 실종 [가정없는 가정의 달] 




팀 체스터(Tim Chester)와 스티브 티미스(Steve Timmis)는 ‘교회 다움(Total 
Church)’에서 효과적인 복음 공동체에 진술하면서, 부부 문제에 대해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재 이혼율이 4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교회 내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일으키는 주된 요소는 개인주의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욕망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는 문화에서 두 개인이 결혼처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려 할 때 반드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여차하면 어떤 관계도 끊어 버릴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보편적인데, 이것은 
결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Chester, Timmis 2012:187-188).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은 당연’한 것이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의 
보편적인 정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43 이처럼 문제가 있는 가정은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아주 독립적이다(Viola 2013:117). 
그러므로 도시교회는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의 파편화된 개인주의 문화 속에 한 
몸의 식탁 공동체로서, 그들의 평범한 일상의 영성을 포용하고, 안전한 장소를 조성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간격을 메우줄 수 있는 하나님 선교를 위한 평화의 도구가 
되어주어야 한다(Hammaond, Cronshaw 2015:44). 
가족(family)공동체 
필자는 본 장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은 질문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때에, ‘식탁’ 이라는 자리를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 과정 속에 그 
중요한 답을 하나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family)’됨에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같은 포스트모던 세계에 사는 
                                                     
43 강주일, “20~30대 남녀 헹복하지 않으면 이혼은 당연” 스포츠 경향. 2015.01.27. (결혼 
정보회사 듀오는 설문조사 전문회사인 온솔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전국 25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한 2014 결혼리서치 결과를 




사람들은 가족을 찾는다. 그들은 진정한 공동체를 찾는다.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돌보는 
그리스도인 그룹을 찾는 것이다”(Viola 2013:124).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 
시고,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 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 
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엡 
2:14-19 새번역). 
평화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셨고, 갈라졌던 
그들을 한 몸(One Body)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peace)하게 하셨다. 때문에 
유대인, 이방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됨’ 44 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식구(食口)’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식구는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밥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mouths to feed)이란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성경은 ‘가족 공동체’ 를 하나님 나라 회복의 예표로서, 식탁의 자리 
혹은 그 식탁의 이야기에 담긴 선교적 의미와 주제들(포용, 환대, 해방, 긍휼, 한 몸)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공동체는 오늘날 세상 속에서 
천국을 미리 맛 보여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또 하나의 선교적 
도구가 된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세상에 보냄 받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다문화적이고 전 지구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각기 
                                                     
44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교회를 각기 다른 다양한 이미지로 그리지만, 그들이 선호하는 
이미지는 가족이다. 새로운 출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형제들(brethen), 아비들, 
형제들(brothrers), 자매들, 그리고 권속 같은 가족의 용어들이 신약성서를 가득 채운다. 바울은 
교회들에 쓴 편지 전체에서 형제들(brethen)을 지칭하여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과 
자매들 둘 다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바울은 그가 쓴 편지들에서 이 가족의 용어를 130번 이상 




다른 이들과 더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간다”(McClung 2011:24-25). 
그런데 필자는 본 장을 통해 성경에 나타난 식탁 공동체를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적 눈과 마음으로 신혼부부들이 바로 ‘절망의 세대이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며, 
소비주의 문화의 노예, 목자 없는 양, 그리고 개인주의에 물든 이들’ 임을 더 깊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음과 삶이 허기진 신혼부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포용과 환대’ 이며, ‘참 
자유함과 긍휼함’이고, ‘한 몸’ 의식과 서로의 섬김 속에 그득히 베어 있는 ‘평안과 화평’ 
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서의 부르심과 보냄 받음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도시사역의 현장 속에 
모이고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마다 식탁 공동체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영광의 날이 오기 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남아 있으면서, 
그의 영적인 가족의 식구가 되어 서로 용기를 주며, 또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새롭게 느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다”(Watson 2002:79). 
신혼부부들을 위해 차려진 식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교 
하루 하루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신혼부부들에게 먹는 것에 대한 가치는 보통 
간단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생일과 기념일 등과 같이 자신들의 의미있는 
날을 조금 특별하게 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는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평범한 일상의 작은 식탁일지라도, 때론 그들의 보잘 것 없는 
한끼의 식사의 자리가 놀라운 선교적 의미를 보여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식탁 공동체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먹는 것은 거룩한 소명의 자리가 된다. 또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은 기억되는 소망(remembered hope)에 대한 교회의 실천이다”(Dietterich 2015:244). 한끼 
식사를 통해, 마음과 삶이 허기진 신혼부부들에게 육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98 
배부르게 할 수 있다. 밥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성례전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신비와 맞닥뜨리게 되는 통로가 된다(Holt 2008; Chester 2014:10 에서 재인용). 
따라서 신혼부부 사역의 대안은 식탁 공동체가 기본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식사를 
통해 선교가 평범한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거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그리로 가야한다(Chester 2014:144). 또한 
예수님의 공동체 처럼, 식탁의 교제를 통해 삶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나아가 그 
공동체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이상훈 2016:236).  
그래서 조나단 도슨(Jonathan K. Dodson)은 식탁 공동체의 실천적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우리는 오스틴 시티 라이프(Austin City Life)라는 단체에서, 시티 그룹으로 
모여 공동체로의 회심을 실천한다. 우리는 시티 그룹 안에서 서로에게, 
또한 도시에게 교회가 되어준다. (중략) 이 공동체는 함께 식사하면서, 
사회적 정황을 나누고 선교적 관심도 나누며 서로 도전한다. 우리의 시티 
그룹들이 매주 여러 차례 모이는 광경은 전혀 낯설지 않다. 야구장이나 
선술집, 동네나 레스토랑에서도 모인다. 많은 사람에게, 이 모임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의 시작이다(Dodson 2013:175-176). 
이처럼 신혼부부 사역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그룹원들 모두가 다른 지체 
부부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그들의 이웃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식탁에, 
하나님의 집(딤전 3:15)에 초대해야 한다. 그 식탁에 포용과 환대와 해방과 긍휼과 한 몸의 
은혜가 깃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 때에 비로소 그 공동체 안에서 식구 의식이 
되살아 나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어 가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막 3:35). 
요약 
필자는 본 장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식탁 공동체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첫 
번째 필자의 지난 젊은이 사역을 돌아 보면서 포스트모더니티 세대와 식탁 사역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절망의 세대의 가운데 보냄 받으신 예수님의 포용의 식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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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오늘날 도시교회 신혼부부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보냄 받은 도구로서의 식탁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세 번째 나그네와 
같이 방문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환대의 식탁 이야기에 대해 살펴 보면서, 오늘날 
나그네와 같은 도시 젊은이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출애굽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해방의 식탁 이야기를 살펴 보면서, 현대 소비주의 문화의 노예와 같은 
도시 젊은이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목자없는 양과 같은 불쌍한 무리들을 
위해 보냄 받으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빈들의 식탁 이야기를 살펴 보면서, 목자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도시 젊은이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여 섯번째,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만찬의 이야기를 살펴 보면서, 개인주의에 물든 도시 
젊은이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본 장의 연구 과정을 통해 포스트모더니티 세대의 특징과 식탁 
교제를 통한 사역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오늘날 도시 젊은이들도 절망의 세대이며, 
특별히 신혼부부 계층을 위해서 예수님의 포용의 DNA 를 통한 사역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더불어 포용의 식탁 공동체를 통해 도시 젊은이들의 삶에 회복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환대와 해방과 
긍휼과 한몸의 식탁들과 그 식탁 공동체들의 다양한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선교의 
메시지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장의 연구는 도시 목회와 선교를 위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 보냄 받아야 함을 보여 주며, 신혼부부 사역의 적절한 대안으로서 식탁 공동체의 
여러 가지 모습을 성경적으로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음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본론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선교적 교회의 북미의 
모델들과, 그리고 식탁 공동체를 중심으로 선교적 운동에 동참하는 소마 공동체와 하우스 
처치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도시교회 신혼부부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 사역의 




제 6 장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을 위한 케이스 스터디
지금까지 필자는 본 논문의 본론의 과정을 통해, 분당 신도시와 신혼부부(제2장), 
소비주의와 도시 문화(제3장), 신앙 공동체의 일반적 이해(제4장), 식탁 공동체의 
선교신학적 이해(제5장)를 연구해 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을 위한 북미 교회의 사례 
연구(Case Study)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것은 북미의 실제 도시교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선교적 운동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의 도시교회 신혼부부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 목회와 선교를 실행할 때, 필요하고 적절한 사역 원리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북미의 젊은이들과 도시와 공동체를 위한 선교적 교회 
모델들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북미 교회들 중에 식탁 공동체로서의 
대표적인 사례, 즉 소마 공동체와 하우스처치의 사역의 특징과 창조적 사역의 모습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참고로 본 장의 연구는 이상훈의 리폼처치(Re_Form Church)와 리뉴처치(Re_New 
Church)의 내용을 기초 자료로 삼았다. 
선교적 교회 모델들(Missional Church Models)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 
포스트모더니티의 20,30대 젊이들은 기성 교회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지만, 
영성(spirituality)에 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 이것은 포스트모던 세대들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종교 개혁자 칼빈의 견해처럼, ‘종교의 씨앗(religio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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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en)’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45 그래서 비록 포스모더니티의 젊은이들이 현대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거부하지만 예수를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46  또한 오늘날 
젊은이들은 진정한 관계를 무엇보다 필요로 한다.  
결국 이 시대 젊은이 선교의 위기는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들의 문화와 삶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젊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신뢰의 
관계를 갖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일어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교회와 
세상이 ‘단절(disconnection)’된 것이다(이상훈 2015:37).  
하지만 이러한 교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젊은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창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북미 교회들의 운동(Movement)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북미의 선교적 교회 운동은 젊은이들에게 참된 신앙과 공동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리폼처치에서 소개되고 있는 
모자이크(MOSAIC) 교회나 리얼리티(Reality) LA교회, 그리고 리뉴처치에서 소개되고 
있는 지저스 컬처(Jesus Culture) 교회의 사역이 있다.  
‘모자이크 교회’는 할리우드(Hollywood)의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기 위해 클럽(Club Soho, Club Nokia 47 )의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 이것이 바로 
젊은이들을 위해 보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며, 성육신적 사역이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모자이크는 창조성과 예술성에 바탕을 둔 혁신적인 도전의 모험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리얼리티 LA교회’는 세상 문화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예배 사역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복음 중심의 급진적이고 선교적인 삶으로 이끌고 있다. 교회의 오래된 
전통이나 혹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이들을 위해 더 단순하고 더 
기본적인 사역에 집중한다(이상훈 2015:124). 
                                                     
45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항상 무엇인가 종교의 
씨앗을 그 속에 지니고 있다”(Calvin 1559: I iii 1; 최윤배 2011:45에서 재인용). 
46 Dan Kimball의 저서 제목 They Like Jesus but not the Church(2007); 이상훈 2017:240에서 
재인용) 
47 리폼처치 모델2 모자이크교회, 주4) “모자이크는 Soho나 살사 댄스로 유명한 Maryan 
Theatre’, 최근에는 ‘Club Nokia’ 같은 곳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면서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복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상훈 20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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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스 컬처 교회’는 예배 사역을 중심으로 세크라멘토(Sacramento) 지역에서 
세계 젊은이들을 선교하고, 또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헌신하게 만든다. 지저스 컬처의 
비전은 매우 선명하다. 바로 이 시대 젊은이들의 부흥이다. 그래서 지저스 컬처는 
음악48이라는 젊은이들의 문화적 핵심 통로를 통해 그들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킨다. 
이처럼 필자는 젊은이들을 위한 선교적 교회 모델들을 살펴 보면서, 북미 
젊은이들의 문화와 교회의 복음 사이의 균형과 긴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모자이크, 리얼리티, 지저스 컬처 모두 교회 변혁과 갱신의 새로운 모델로서 한국교회의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 사역에 선교적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도시를 위한 교회 
한편 필자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이해가 변화하게 되었다. 즉 이 땅의 교회는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의 사명(Mission)은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을 위해 한국의 도시들에 보냄 
받음에 있다. 또한 그 사명을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참여(participate)하게 
되고, 도시들 마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recover)되어 가며, 젊은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 보게(foretaste)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도시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자신의 도시들에 대한 
거룩한 불만(holy discontent)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도시는 곧 사람이다(Cities are 
people)(Glaeser 2011:9; 이상훈 2015:195에서 재인용).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시를 
즐거워하고, 보살피고, 도시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렘 29:7)하는 사역이 창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북미의 도시를 위한 사역에서 LA뉴시티 교회(New City Church of 
                                                     
48 “로버트 웨버는 지난 2천 년의 예배 역사를 연구하면서 ‘처음 1,500년 동안 기독교는 
성체(Eucharist)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했으나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성체에서 
성경, 말씀 선포’로 옮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대에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음악 가운데 임한다’ 라고 그는 주장했다”(Webber 2010:345-346; 이상훈 
2017:25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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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와 그레이스 시티 교회(Grace City Church)와 센트럴 크리스천 교회(Central Christian 
Church)가 리폼처치와 리뉴처치에서 소개되고 있다. 
‘LA뉴시티 교회’는 크고 화려한 로스엔젤레스의 도시에 어둡고 그늘진 
다운타운(downtown)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냄 받았다. 그들은 홈리스와 중독자 등의 
빈민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인종의 도시인들을 품고 섬기는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포용(embrace)의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다. 또한 Grow+Serve Group으로 LA 
도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도시를 섬긴다. 
사실 필자는 LA 도시를 대면해보는 기회(Encountering the City)를 통해 뉴시티 
교회를 직접 방문하고, 케빈 하(Kevin Haah) 담임목사를 만났던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당시 기록했던 도시 사역의 사례에 대한 관찰 내용을 참고로 진술해 보고자 한다. 
뉴시티 교회가 있는 지역은 상업화된 복잡한 도시의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많은 교통 수단들과 건물들이 그 복잡함을 더해 주었다. 주변 환경은 
다양한 계층의 도시인들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뉴시티 
교회는 이러한 도시환경에 걸맞는 빈민자들의 교회였다. 아웃리치를 통해 
빈민자들을 섬기려 시작했던 사역이 도시 속에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뉴시티 교회가 이름과 상반된 이미지를 가진 교회가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하 목사님을 만나고, 그 분의 도시 사역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그들과 그 교회이름이 딱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목사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빈민들과 백인들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정말 또 
다른 다문화의 새로운 교회였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모두가 존중받는 분위기,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교회 
같았다.  
빈민들은 가난으로 세상에 버림받은 도시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뉴시티 
교회를 통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하셨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교회 모든 지체들이 피부색과 계층과 관계없이, 자신들 
모두가 십자가 앞에 분명한 죄인임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49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뉴처치 성도들이야말로 LA 도시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느껴졌다. 이 교회를 방문하는 동안 
                                                     
49 “이렇게 다른 배경과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상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 속에 각인된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엉망인 사람들’(We all messed up people living in God’s grace)이라는 공동체적 고백을 
가지고 있다” (이상훈 201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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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도시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마음이 
들었다.50 
한편 ‘그레이스 시티 교회’ 는 잠들지 않는 밤의 도시인 라스베이거스의 죄와 
상처와 아픔으로 물든 도시인들에게 보냄 받았다. “그레이스 시티의 비전은 죄의 도시(Sin 
City)가 은혜의 도시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데 있다”(이상훈 2017:141). 실제로 필자는 
여행차 라스베이거스 시내에 잠시 머물며 말로만 듣던 밤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화려한 호텔들과 번쩍이는 불빛들 사이에 쇼와 카지노 등의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이 
전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과 도시인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런데 그레이스 시티는 이러한 도시에 하나님의 선교 기지와 같은 교회로 존재한다. 
무엇보다 그들은 기도와 아웃리치 사역으로 마음과 삶이 병들고 방황하는 도시인들과,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긍휼(compassion)과 환대(hospitality)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센트럴 크리스천 교회’ 는 하나님의 은혜로 라스베이거스의 깨지고 
상한 도시인들을 위해 보냄 받았다. 그들의 핵심 가치는 “괜찮지 않은 것들이 용납되고 
수용되는 곳(A place it’s okay where it’s okay to not be okay)”이 되는 것이다(이상훈 
2017:165). 그래서 쾌락과 음란의 중독으로 망가지고 절망에 빠진 도시인들을 돕고(help), 
돌보고(care), 포용(embrace)하는 사역들51 속에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필자는 도시를 위한 선교적 교회 모델들을 살펴 보면서, 북미의 모든 
도시인들을 위한 보편적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시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보냄 받아야 한다. 아이나 어른, 남자나 여자, 가진 자나 못가진 자, 배운 자나 못배운 자,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 내국인이나 외국인 등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보편적 교회는 그 문이 항상 활짝 열려 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열린 
공동체이다. 보편적 교회는 사회적 신분, 경제적 수준, 피부 색깔, 성별, 문화적 배경, 국적 
                                                     
50 ‘Urban Ministry in Global Context(2016)’의 ‘One Day Site Visiting’에 대한 필자의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다듬어 인용. 
51 “우리는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중독 회복, 카운셀링, 푸드 팬트리 등을 통해 희망을 잃어버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Devenish, “Las Vegas Megachurch 
Reaches ‘irreligious’ in Sin City”; 이상훈 2017:17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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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서로를 배타시하거나 반목함으로 보편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보편적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Van Engen 2014:92). 
공동체를 위한 교회 
북미의 선교적 교회 운동을 통해 최근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사이에 
선교적 교회의 바람이 불고 있다. 마치 교회 위기 극복의 탈출구 혹은 교회 성장의 통로를 
찾기 위한 것처럼, 이와 관련한 책들과 세미나들이 계속해서 출판되고, 열리면서 
사역자들의 큰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도들의 삶에 깊숙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교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가진 교회들은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면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는 북미의 사역 현장의 선교적 공동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본다. 이를테면 리폼처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크리스천 어셈블리(Christian 
Assembly)와 오스틴 스톤 커뮤니티 교회(Austin Stone Community Church), 그리고 
리뉴처치에 나타나는 블루프린트 교회(Blueprint Church)이다. 
‘크리스천 어셈블리’는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이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바로 ‘가족’ 됨에 있다. “교회는 그들에게 가족이자 집이었다. 성도들은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집을 개방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교회는 더욱 
성장해 갔지만, 이 정신만큼은 변하지 않았다”(이상훈 2015:18). 그래서 그들은 사람 혹은 
관계 중심의 공동체로서 세대와 인종을 뛰어넘어 아름답게 어우러져 한몸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지만 보통 개척 교회 혹은 소형 교회가 아닌 이상,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 혹은 
중대형의 교회들은 가족처럼 공동체를 세우거나 사역을 이루어 가기가 어렵다. 한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이다. 교회가 오래되고, 커져 갈수록 가족과 같은 친밀함은 사라지고, 
기능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만 남는다. 성도들 사이 두터운 벽이 생기고, 세대 간에 높은 
담이 생긴다. 결국 이러한 교회들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전통과 냉랭한 성도들만 남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적 영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 따라서 공동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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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크리스천 어셈블리와 같은 가족 공동체 유산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들의 사역 구조는 선교적 공동체를 통해 연결되고 이루어져 있다. 성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에 따라 220개 이상의 라이프 그룹(Life Group)을 형성한다(이상훈 
2015:21). 아울러 그 그룹들 안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회복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이처럼 교회가 어느 특정 계층에 대한 사역을 시작하고,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 
그룹에 적합한 전문성과 사역 내용이 필요하다. 가령 신혼부부 그룹을 특성화하고 
그들에게 맞는 새로운 사역의 패러다임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 그룹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고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 전문가가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사역을 추진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맞는 
사역의 내용이 수집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오스틴 스톤 커뮤니티’ 교회는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하는 
성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선교적 소그룹 네트워크’의 공동체이다. 이들의 
소그룹은 식탁 교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제3의 장소 즉 카페나 식당, 공원이나 
동네 수영장, 그리고 가정집 등에서 모임이 생겨난다(이상훈 2015:107).  
그런데 이것은 모두 성도들 한사람 한사람이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즉 성도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임을 자각하고, 선교적 삶으로 살아갈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교회로의 갱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는 목회자 혹은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있다. 
이를테면 담임 목사의 강단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을 선교적 삶으로 초대하고, 선교적 
리더로 훈련시키기는 과정은 공동체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설교 
사역은 교회 사역의 중심이기에 어떤 중요한 프로그램도 결코 그것을 대신 할 수 없다. 
그러나 설교는 주중 교회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역들은 




‘블루프린트 교회’ 는 신약 성경 속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닮고자 함께 모인 
제자 공동체이다. 특별히 그들은 다티 루이스(Dhati Lewis) 담임목사 가정에서 일정 기간 
가족처럼 같이 훈련 받으며, ‘삶을 통한 제자도(life-on-life discipleship)’를 실천한다(이상훈 
2017:130). 나아가 이와 같은 제자 공동체는 세상을 위해 선교적(missional)이며, 
대안적인(attractive) 사역을 유기체적으로 이루어 가고 있다. 
최윤식과 최현식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리빌딩(rebuilding)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큰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이론의 증가형 피드백 원리를 설명한다. “작은 에너지이지만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면서 
영향을 미치며 ‘임계점’을 통과한 후에는 엄청난 에너지로 확장된다는 원리다”(최윤식, 
최현식 2015:191).  
따라서 필자는 한국교회의 회복과 도시 지역 교회의 변화를 위한 작은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이지 않는 진실된 삶이고, 또한 그것들이 하나 둘 모여 이루어지는 
공동체라 확신한다. 이러한 예수의 DNA를 가진 공동체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며, 임계점을 
통과할 때, 세상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마 13:31, 현대인의 성경). 
다음은 북미 교회들 중에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즉 리폼처치에 나타나는 소마 
공동체와 리뉴처치에 나타나는 하우스 처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사역의 특징과 창조적 
사역의 적용 원리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소마 공동체(SOMA Community) 
로버트 D. 퍼트넘(Robert D. Putnam)은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에서 미국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52의 변화의 경향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시민적 참여와 
                                                     
52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connections),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reciprocity)과 신뢰의 규범을 가리키는 말이다”(Putnam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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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참여(개신교 포함)의 관계성, 그리고 시대에 따른 종교적 참여의 변화, 또한 오늘날 
종교적 참여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를 가진 
개인주의 중심의 젊은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개인화된 종교도 도덕적으로 
강한 효과를 발휘하고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겠지만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지 
못한다”(Putnam 2016:117). 이와 같은 사회학적인 분석은 ‘나 홀로 볼링’을 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적 공동체가 무너진 미국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피터 블락(peter Block)은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현대인들을 조각들로 
비유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Block 2008:2; 이상훈 2017:207에서 
재인용). 
한편으로 이렇게 사회적 자본이 약화되어 버린 원인들 중에는 개인화된 종교, 혹은 
개인주의에 빠진 미국 젊은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선교적 정체성을 갱신하는 것이 교회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 볼 때, 
북미의 선교적 교회의 변혁을 이끄는 소마(SOMA)는 혁신적인 공동체로서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의 사역에 이상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몸으로서의 교회 
‘소마’ 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 “교회는 그의 몸(soma)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엡 1:23). 그래서 그들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북미의 여러 주, 여러 도시에서 가족과 같은 소그룹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인 몸을 이루고 있다.53  
몸으로서의 교회는 간단하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려운 전통과 
복잡한 제도로서의 교회의 오래된 구조는 선명한 복음을 중심으로 사역을 이루기가 
                                                     
53 소마 공동체 홈페이에서 About SOMA ‘Churches+Church Plants’를 살펴보면 20개 가까운 




어렵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서비스 중심으로 교회 안으로 모이고, 오라는 형식의 사역에만 
치우치기 쉽다. 또한 사역자들이 수동적이고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54 하심이라”(엡 4:12). 그리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중심으로 세상으로 흩어지고, 나아갔다. 또한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서(행 
2:38)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2-47). 
마찬가지로 소마 공동체는 급변하는 21세기 세상과, 그리고 정체와 감소의 
위기상황에 처한 교회들 사이에서 초대 교회와 같은 DNA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사역에 뛰어 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기성교회들이 가진 예배나 교제를 위한 모임도, 
제자훈련도, 봉사나 전도를 위한 그룹활동도 아니다. 소마의 교회 개척의 
동기(motivation)는 다음과 같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부름 받고 
보냄 받는 제자들이 양성되는 교회, 개인의 구원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를 
품는 교회,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복음적인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교회를 만들기 원했다. 그들은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 됨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공동체적 형태를 
강조했다(이상훈 2015:145). 
따라서 한국교회는 청년층이 사라지고 노년층만 남게 되는 시대의 불행을 맞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즉 복음의 본질을 되찾고, 
도시와 지역사회,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로 넓고 깊게 흩어지고, 나아가야 한다. 또한 
                                                     
54  “신약에서 세운다는 말은 개인적인 경건을 강화하거나 촉진한다는 주관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이것은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며, 공동체의 형태를 다듬는 
것을 의미한다”(Hooft n.d.:97; Snyder 2013: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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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창조성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사역해야 한다. 
창조적 영성이 도시인들 혹은 젊은이들과 진심을 다해 소통하고, 그들에게 전정으로 
감동을 주는데 도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몸으로서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신혼부부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찾는다면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 수 있다. 
윌은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두었다. 그들은 이웃들과 함께 4년째 살고 있다. 
그곳에 살기 시작한 처음 2년 동안, 윌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알지 못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과 함께 교회에 
다녔다. 윌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고 지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청하시는 바로 그 일을 
방치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보냄 받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맛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금으로, 어두움 속에서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하늘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도록 보냄을 
받았다. (중략) 윌과 그의 가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거리에 집이 위치해 있는 
한 가족과 우정을 키워가는 동안, 그 가족의 남편과 아내가 고난이 많은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부부는 둘 다 오랜 시간 
일했으며, 정규 교과 이외의 활동에 참여하는 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관계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시간이 거의 
없었다. 윌과 아내는 이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데이트하러 외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부부에게 서로 대화하고 친하게 
연결되기 위한 야간 외출을 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윌과 그의 가족은 금요일 밤 그 부부가 외출하는 시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기꺼이 그들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겠다고 제안했다. 윌과 그의 가족은 
이러한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샬롬 영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들은 복음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이웃사람들에게 온전한 결혼생활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윌과 그의 가족은 이 가족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더욱 
심화시켜 가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다(Hammond, Cronshaw 2015:141-143). 
세상을 위한 제자들 
소마는 세상을 위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를 닮은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소마의 리더인 제프 밴더스텔트(Jeff Vanderstelt)는 공동체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한다. “우리의 사명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만들어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다”(이상훈 2015:146). 그래서 그들은 ‘가족 됨, 선교사, 
섬기는 자, 배우는 자’ 로서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2015:147),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111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서로 격려하며 힘쓴다. 특별히 가족 됨의 가치는 성도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새로운 변화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 “가족으로 사는 교회는 지체들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Viola 2013:123), “한 교회가 가족처럼 보기 시작한다면 교회의 모든 제도적 
실천들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Gibbs, Bolger 2008:159).  
이처럼 소마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한 사람, 한 가정을 섬기고 사랑하며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이를테면 성도들은 자신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어울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간다. 때문에 식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현장이 되며, 매우 중요한 선교적 의미들을 가져다 준다. 
그들은 마치 성경에 나타나는 ‘죄인들의 식탁과 나그네들의 식탁과 출애굽의 식탁과 
빈들의 식탁과 마지막 식탁’ 에서의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과 큰 무리들과 
제자들’ 처럼, ‘포용과 환대와 해방과 긍휼과 한몸’의 공동체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식당에서 주일예배를 자유롭게 드린다. 또한 주중 모임은 가정집 
식사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곳엔 어린 자녀를 둔 20, 30대 젊은 
부부들이 모여, 함께 먹고 마시며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나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마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더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제자로 변화되어 간다.55 
그런데 한국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제자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회는 성도 자신만을 위한, 그리고 교회 자신만을 변화 시키겠다는 
괴상하게 생긴 제자들을 만들어 냈다. 또한 제자 훈련과 리더 양육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아닌 담임 목사를 닮아가게 하고,  또 직분을 얻어 섬김 받으려는 흉측하게 생긴 제자들로 
가득하다.  
                                                     
55  ‘소마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 구조는 ‘선교적 공동체, DNA 그룹, EXPRESSION 
지역연합’이다. 선교적 공동체는 8-20명의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서로의 발전된 삶과 
신앙 성장을 위해 남녀로 구별된 더 작은 DNA 그룹이 존재한다. 그리고 EXPRESSION 지역연합은 
선교적 공동체들의 모임이다’(리폼처치 151쪽, 소마 공동체의 구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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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잘못된 제자도에 대한 이해가 ‘가족 됨, 선교사, 섬기는 자, 배우는 자’ 
와 같은 소중한 선교적 가치를 잃어 버리게 하였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과  일상이 따로 
분리되어 오히려 그들의 주변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처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행동이 분리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불연속성은 교회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부에 놓여 
있다”(Frost, Hirsch 2009:96).  
따라서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도시교회의 부흥과 신혼부부 사역의 
새로운 운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올바른 제자도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 나아가야 한다.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일상에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Wilkins 2015:431). 또한 “제자란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는 의지와 
그래서 그분의 믿음과 실천 안에 거하겠다는 의지를 품고서, 자신의 일상사를 그 목표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재조정하는 사람이다”(Willard 2015:26). 이러한 과정이 
선행될 때 교회는 예수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재창립(refounding)되고 더불어 
세상은 아름답게 바뀌어져갈 것이다. 
하우스 처치(House Church) 
한국에서 보통 가정 교회 사역이라 하면, 부부 혹은 부모와 자녀 중심의 사역을 
말하거나, 아니면 예배당 혹은 건물 없이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개척 교회의 형태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이민 교회 중 휴스턴 서울교회(최영기 은퇴목사)나 한국교회 중 향상 
교회(정주채 은퇴목사)와 같이 평신도 가정의 목장과 초원56을 중심으로 초대 교회로의 
회복을 지향하는 교회들을 가리켜 일컫는다. 하지만 한국에 나타나는 가정 교회들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면 여러 한계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 중 무엇보다 한국의 많은 
                                                     
56 가정교회는 크게 목장와 초원으로 조직이 이루어진다. 목장이란 3-4가정으로 이루어진 
영적 가족 공동체이다. 그리고 초원이란 목장의 리더인 목자나 목녀들의 또다른 연합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의 목적을 위해 가정 교회 사역의 세미나에서 정형화 된 모델을 
배우고 사역 현장에 적용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창조적이고 다양한 
공동체(목장)의 모습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또한 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목장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하는 조건부가 공동체의 참여에 자발성을 약하게 만들었다.  
결국 이와같은 목장의 모임은 기성교회들의 구역과 셀 모임과 별다를 것 없이, 등록 
교인 혹은 직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장에 모이는 것에 집중하고, 모인 가정들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니, 세상을 향해 
흩어지거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선교적 접촉점을 잃어 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리뉴처치에 나타나는 북미의 하우스 처치(House Church)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교회 사역의 새로운 운동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케이스 스터디 했던 대상의 소마 
공동체(SOMA Community) 또한 하우스 처치의 흐름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역 사례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가정 교회들의 갱신의 길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도시교회의 신혼부부 사역에 대한 통찰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성령이 이끄시는 유기체적 공동체 
북미에는 매주 약 1천 2백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우스 처치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Breen, Absalom 2010:566; 이상훈 2017:280에서 재인용), 그 교회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상훈은 하우스 처치 운동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정형화된 시스템과 제도에 갇혀 유기체적인 모습을 잃어 가고 있는 전통 
교회의 한계를 가정 교회라는 대안을 통해 극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운동의 초점은 전통 교회의 상징인 건물이나 고정된 장소, 제한된 예배 
형식과 시간 등과 결별을 취한다. 대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에 관심이 집중 된다. 당연히 모습과 
규모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다(2017:281). 
이처럼 하우스 처치란 성령이 이끄시는 유기체적 공동체 운동을 의미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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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눅 24:49, 행 1:8).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오순절 날이 이르러, 예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행 2:1). 초대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부터 시작되었다. 때문에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유기적인 공동체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57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0-
22). 
그런데 이상훈은 현대 교회에 대한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의 선교가 왜 큰 벽에 부딪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성령님의 힘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없이 나아가고, 성령 없이 증언하고, 성령 없이 사역하기 때문이다”(이상훈 
2017:45-46). 이를테면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개인 구원을 위한 
회심이나 개인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축소시켜 버렸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아닌, 제도와 프로그램에 의해 끌려 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 멈춰 
버렸고, 더이상 성장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유기체적 공동체가 되어갈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프랭크 
바이올라(Frank Viola)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유기적 교회생활은 
각본대로 진행되는 연극이 아니다. 그것은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아가는 모임 
공동체이다”(Viola 2013:42).  
                                                     
57 “교회가 성령의 전이란 명제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유지되고 인도된다. 따라서 교회는 철두철미 성령의 의지와 뜻을 추구하고 따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된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뜻에서 
성령의 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김영선 20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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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미의 하우스 처치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다양한 모습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하우스 처치는 여러 특징과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키스 
가일스(Keith Giles)가 섬기는 The Mission House Church 와 닐 콜(Neil Cole)이 섬기는 
Church Muliplication Association(CMA)가 있다. 
The Mission House Church 
‘The Mission House Church’은 오렌지 카운티(Orange County)지역을 중심으로 
‘신성한 생명’에 의해 초대 교회의 모습과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성도들의 가정 
집에서 매주일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한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나눔 등은 인도자나 
형식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지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예배 후 그들은 함께 준비해 온 음식을 먹고 마시며 식탁 교제를 나눈다. 
또한 주중에도 성도들은 특별한 교회 프로그램 없이 관계를 가지며 신앙 공체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어간다. 더 미션 하우스 처치의 비전(Our Vision)과 사명(Our Mission)과 
정체성(Who We Are)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비전: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세울 
꿈을 꾼다. 
우리의 사명: 우리는 예님과 사랑에 빠진 공동체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다. 우리에게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예수님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 삼아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안으로 헌신된 동시에 밖으로 초점을 맞춘 기독교 
공동체이다(Belcher 2011:237).58 
                                                     
58 ‘깊이 있는 교회’ 에서 짐 벨처(Jim Belcher)는 더 미션 하우스 처치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이처럼 그들은 소수 공동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요 13:34), 세상을 향한 섬김을 위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마 22:39) 
순수하고 따뜻한 가정 교회이다. 
특별히 그들은 가난하거나 집이 없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모아진 모든 헌금을 
나누고, 마음과 시간을 들여 찾아가 필요를 채워준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워 가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를 위한 그들의 존재론적(Being)이고 실존적인(Doing)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갈 2:20).  
또한 더 미션 하우스 처치는 기성교회들과 다르게 수평적 구조를 가진다. 즉 
목회자와 평신도가 차별없는 가족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 만인제사장직을 수행한다. 
그래서 키스 가일스(Keith Giles)목사는 사례를 받지 않고 평신도들처럼 직장 생활을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본이 되고,59 평신도들은 교회를 위해 각자의 은사대로 
자원하며 헌신하는데 서로에게 본이 되어간다. 
Church Muliplication Association(CMA) 
Church Muliplication Association은 예수님 닮은 혁신적인(innovatory) 제자 공동체의 
네트워크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치는 오가닉 처치(Organic Church)이다. 그런데 
CMA는 다른 하우스 처치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증식하는(multiply) 성령의 유기체적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존재하고, 또 그런 
제자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번식될 수 있는 곳이라면 가정집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 
어디서든지 모이고 흩어진다. 닐 콜(Neil Cole)은 ‘오가닉 처치’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온다는 핑계로 교회로 끌고 오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럴 때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고 자라난다. 복음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곳, 즉 삶터와 
일터에서 움직이는 교회. 삶이 펼쳐지고 사회가 형성되는 곳에 하나님 
                                                     
59 키스 가일스가 짐 벨처와의 대화에서 했던 대답이다. “현재 제 직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매일 불신자와 접촉한다는 거예요. 선교할 기회가 생기거든요”(Belcher 20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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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의 씨앗을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아닐까?(Cole 2010:26).  
특별히 그들은 LTG(Life Transformation Group)의 작은 소그룹을 통해 세상 속에서 
예수의 DNA를 가진 제자들, 즉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통한 
변화된 삶과 공동체를 추구한다.  
이를테면 2-3명으로 모인 그룹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한 주 동안 성경의 한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며,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모으고 간직한다. 그리고 그들은 한 주에 
한 번씩 모여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눈다. 또한 그 모임 안에서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다툼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등의 부끄러운 모습들과, 혹은 자신들의 문제와 
여러 중독 등의 어두운 모습들을 서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 시간을 갖는다. 
더불어 그들은 기도가 필요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함께 
간구한다.60  
이처럼 LTG 는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한 공부 모임이나, 리더가 되기 위한 양육 모임, 
또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고 가까워지기 위한 교제 모임이라기 보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웃 사랑을 경험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작은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은 
높은 건물이나 많은 예산과 탁월한 전문 사역자에 대한 필요를 크게 갖지 않는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이상 필자는 북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우스 처치 운동의 사역 사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성령이 이끄시는 유기체적 공동체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한국의 도시교회 현장과 신혼부부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신혼부부 사역을 위해 다양성과 
자발성이 존중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또한 젊은 부부들과 가정이 주도적으로 
도시와 지역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선교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60 CMA의 LTG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의 예는 지난 SOMA University ‘Organic Leadership & 
Ministry’에서 닐콜(Neil Cole)의 강의 중, LTG에 관한 내용의 일부를 정리했음(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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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더 미션 하우스 처치의 사역에서 처럼, 직장과 주택 문제와 출산과 육아 등의 
어려움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부나 가정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부부들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포용와 환대, 긍휼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 또한 
오가닉의 LTG 처럼, 남편과 아내를 위한 작은 소그룹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갈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신혼부부 사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공동체의 운동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상황과 복잡한 도시환경 속에서 한국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지속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하다.  
필자는 본 장을 마무리하며, 마이클 프로스트(Michael Frost)와 앨런 허쉬(Alan 
Hirsch)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ReJesus)’에서 예수가 세운 교회를 진술하며 고백한 
내용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아울러 교회를 좋아하는 것과 예수의 명을 따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 
별개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일 이외에는 서로 만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낯선 이들의 모임, 낯선 자와 다름없는 이들이 설교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동안에 교인은 수동적으로 앉아 있기만 하는 교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척하지만 실은 사이비 공동체에 불과한 교회, 월요일에서 
토요일에 이르는 평일과 주말에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교인들의 모임, 
모이기만 하면 단지 대중적인 경배와 찬양만 하는 교회, 다 함께 웃는 일, 다 
함께 불의에 대항해 싸우는 일, 다함께 먹는 일, 다함께 기도하는 일, 서로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 다함께 가난한 자를 돕는 일, 혹은 다함께 아직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일 등을 거의 하지 않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많은 신조와 이름과 교리를 
신봉하고, 서로 모순되는 허다한 믿음을 가르치고, 근래에 만든 다수의 
전통에 순응하도록 고집하는 콩가루 집안 같은 교회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툴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온전해지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배로 충만하고, 헌신되고, 은혜롭고, 거룩하고, 건강하려고 애쓰는 
예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면,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그런 
교회를 사랑할 것이다(Frost, Hirsch 2009:284-285).  
요약 
필자는 본 장에서 북미의 선교적 교회들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첫 번째, 
젊은이들과 도시와 공동체를 위한 북미의 선교적 교회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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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 공동체와 하우스 처치의 모습을 살펴 보면서 식탁 공동체를 지향하는 모험적인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본 장의 연구 과정을 통해 이 땅의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하는 북미 교회들의 선교적인 상상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렇게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육신적 사역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변혁과 갱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도시로 보냄 
받은 북미의 교회들을 통해, 도시 마다의 다양한 문화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북미 교회들을 통해 예수님의 DNA 를 가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었다.  
특별히 소마 공동체에서는 역동적  사역을 통해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과 영적 
가족 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우스 처치 
운동을 주도하는 The Mission House Church와 Church Muliplication Association에서는 
성령이 이끄시는 유기체적 공동체 즉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장의 연구는 한국의 도시교회를 위한 북미 도시의 여러 상황과 환경에 
따른 선교적 교회 사역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며, 신혼부부 사역 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식탁 공동체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음 제7장에서는 위 케이스 스터디를 바탕으로 분당 신도시 신혼부부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 사역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분당 신도시교회들의 사역 
원리들을 이해하고, 신혼부부 사역을 위한 자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필자의 지난 
가나안 교회에서의 신혼부부 사역을 평가해 보고, 사역을 재설계하고자 한다. 나아가 분당 




제 7 장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 방안
본론의 마지막인 본 장에서는 분당 신도시교회들의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사역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현재 분당에 존재하는 지역 
교회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개척될 교회들에게 선교적 사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분당 신도시교회들 중에서 분당우리교회와 지구촌교회와 
가나안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 보면서 공통된 사역의 원리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을 위한 자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나안 
교회 신혼부부 사역을 평가해보고, 더불어 사역을 재설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 
개척자와 가정, 그리고 교회 개척의 사명과 비전과 가치와 태그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족 의식과 선교적 식탁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세울 수 있는 신혼부부 계층을 
중심으로 한 교회 개척 초기 3년 과정의 모델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필자의 청년 사역은 스무 살 무렵 젊은 목사님의 교회 개척을 돕고자 자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어린 전도사의 작은 마음이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사모하는 동기가 되어 주었다. 이렇듯 지난 청년 사역이 필자에게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경험이었지만, 한편으론 점점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청년 목회와 선교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필자에게 큰 
도전이며 과제였다.  
그런데 이렇게 풀러의 선교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선교신학을 바탕으로 성서와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에 새롭게 눈을 뜨고, 현대 문화와 도시 속에 
어떻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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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교회와 지도자, 공동체는 무엇인지 폭넓게 배우고,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뿐이다. 또한 이것이 미래 한국교회와 필자의 도시교회 사역에 유익과 보탬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기대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자는 지금까지의 핵심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교회와 신혼부부 사역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필자는 본 논문의 연구 과정에서 교회의 변혁을 이루어가는 선교적인 
공동체들을 살펴보면서, ‘조직화된 제도’ 와 ‘유기적 운동’ 사이의 균형(balance)을 
발견하게 되었다. “교회는 하나일 뿐 아니라, 다양하다. 교회는 거룩할 뿐 아니라 
은사적이다. 교회는 보편적이면서 지역적이다. 교회는 사도적인 만큼 참으로 
예언자적이다”61(Snyder 2006:23). 따라서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는 교회의 조직화된 
제도와 유기적인 운동 모두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분당 신도시교회들의 사역 원리들(Principles)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 볼 때, 한국의 분당 신도시에 소재한 많은 교회들 
중에서 분당우리교회와 지구촌교회, 그리고 필자가 사역했던 가나안교회를 균형잡힌 
건강한 교회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위 교회들은 도시 목회와 신혼부부 선교를 
위해서 사역의 다양한 원리들을 보여 주고 있다. 
첫 번째, 분당우리교회(이찬수목사)는 2002년도에 개척되어 1년 만에 장년출석 
1천명이 넘었다. 그 후 해마다 천명 이상 배가하여, 10여년이 지난 현재 1-2만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찬수목사의 첫 번째 안식년 이후 목회2기를 맞이하면서, 
양적 성장을 제한하고, 일만성도파송운동62을 펼치며 미자립 교회를 돕고, 도시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선교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61  “주후 325년 니케아공의회에서 기초 작업이 이루어진 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150명의 주교들에 의해 소위 니케아 신경으로 알려진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일차적으로 기독론 논쟁에 초점이 맞춰진 이 선언문에서 주교들은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We believe..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라는 
구절을 통해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표현했다. 이 네 가지 속성은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적 성격이라고 믿은 내용을 표현한다”(Gelder 2015:80-81). 
62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 – 일만성도파송운동. <http://www.woorichur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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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당우리교회는 “예배의 감격이 있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젊은이들을 
깨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이다(이찬수 2003:61). 이것은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한 
그들만의 가장 중요한 선교적 가치들이다.  
사실 필자는 한국에 있을 당시 이 교회를 직접 탐방하면서, 주일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예배의 감동이 다른 교회들보다 정말 크다는 
것이다.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 위로와 은혜가 너무 커서, 실제로 눈물을 흘리는 
예배자들을 많이 보았다. 이처럼 분당우리교회는 죄와 상처와 아픔으로 물든 분당의 
도시인들을 위해, 예배로 선교하는 교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분당우리교회는 가정 사역부가 따로 존재하는데, 신혼부부 그룹 혹은 
아빠와 남편, 엄마와 아내를 대상으로한 ‘행복한가정세미나, 결혼예비학교, 아버지학교, 
마더와이즈’ 등으로 가정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63 더불어 이러한 가정 사역의 
작용으로 신혼부부 그룹과 남성과 여성의 그룹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분당우리교회는 청년세대층이 두터운 것이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찬수목사는 교회 개척 당시를 회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목회를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사업이라고 해도 좋다면 나는 한번 
어망 사이로 빠져나간 치어 같은 젊은이들을 건져 올릴 촘촘한 그물을 
엮어보고 싶었다. ‘그래, 분당 지역의 젊은이들을 잘 돌보는 교회가 필요해. 
개척을 한다면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 이 꿈을 가지고 분당으로 들어 
가기로 했다(2003:26). 
이처럼 분당우리교회가 분당 신도시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젊은이들을 잘 
돌보면서 선교 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20대 대학생과 직장인 그룹 뿐만 아니라, 30, 40대 미혼 
직장인 그룹 사역이 촘촘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신혼부부 그룹과도 
유기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63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 – 가정사역. <http://www.woorichur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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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분당우리교회는 내부 프로그램보다, 관계 중심의 사역으로 도시의 
소셜네트워크를 확대해 가면서, 분당의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과 소통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두 번째, 지구촌교회(진재혁목사)는 1994년도에 개척되어 1년 만에 장년출석 
1천명에 가까운 성장을 이루었다. 그 후 해마다 천명 이상 증가하며, 현재 분당과 수지 두 
지역을 중심으로 2-3만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고, 흩어지며 이웃을 위한 섬김과 사랑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2011년 이후부터는 이동원 원로목사와 진재혁 담임목사의 두 
리더십이 조화롭게 동역을 이루어 가고 있다.64 
이러한 지구촌교회는 목장(Cell church)을 중심으로 각 기관에서 분당 신도시의 
가정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한다. 가령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글로벌 상담소, 
여러 가정사역, 사회복지재단, 글로벌 목장’ 65  등의 사역의 목적은 성경적 기초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 데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가족 공동체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도시를 변화시키는데 있다. 때문에 이동원 원로목사는 담임목사 
은퇴 시 ‘거룩한 교회의 비전’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별설교를 전하였다.    
에베소서 교회는 제가 가장 벤치마킹 하고 싶어 한 교회였습니다. (중략)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가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교회의 존재입니다. (중략) 거룩한 교회는 건강한 자기 
절제로 나눔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이동원, 진재혁 2011:42-43, 47-48) 
실제로 필자는 한국에 있을 당시 지구촌교회를 주중에 방문해보고,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관찰하며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가 분당의 도시인들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선교적인 영향을 확대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분당의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카페, 도서관, 서점,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면서 주일보다 주중의 사역을 
더 활발하게 이루어가고 있다.  
                                                     
64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 교회소개(연혁).  
< http://www.jiguchon.or.kr/contents.php?id=intro&index=1> 
65 지구촌교회 사역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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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구촌교회는 분당의 도시인들에게 환대하는 가족 공동체로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밑거름이 되어간다. 이 모든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길 꿈꾸며 이루어진 
아름다운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가나안교회(장경덕목사)는 1993년에도 분당에서 새로 개척되어, 해마다 
약 100명 이상씩 증가하여, 현재 장년출석 2-3천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나안교회는 자녀 교육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교회라 말할 수 있다. 즉 자녀 
양육에 관심이 높은 분당의 부모들의 필요에 적절한 사역을 계속해서 시도해오고, 또 
발전시켜 왔다. 이를테면 영아,유아,유치부, 초등1,2,3,부, 중,고등부를 바탕으로 주일학교 
를 활성화해 오고 있다. 또한 마미태교학교, 아기자람뜰, 마더와이즈, 키즈성품학교, 
지역문화교실, 가나안선교원, 가나안스쿨, 어와나클럽 등 아이와 부모가 함게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분야의 사역들을 펼쳐가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역들이 
신혼부부 그룹 혹은 어린 자녀를 둔 부부 계층과 소통하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한편 필자는 위 교회들의 사역의 다양한 모습을 분석해 보면서 공통된 원리들을 
보게 된다. 첫째는 분명한 핵심 가치를 두고 있으며, 그것이 다음 세대와 청년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도시와 지역 사회를 선교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즉 분당우리교회는 젊은 
세대를 위한 관계 중심의 사역으로, 지구촌교회는 가족공동체를 위한 목장중심의 
사역으로, 가나안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중심의 사역으로, 분당의 도시인들 특별히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는 담임목사 자신이 가진 리더십이다. 그들은 권위주의적이고 전통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밝고 편안하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고 목회자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교회의 길인 것이다. “바람직한 교회는 
올바른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교회 리더십은 네트워킹 리더십이어야 하는데, 상생과 
공생의 리더십이다. 서로 살려주고 함께 살아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김창식 201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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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목회자의 설교 능력에 있다. 로저 S. 그린웨이(Roger S. Greenway)는 
도시목회사역과 도시강단의 역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독교 강단은 
도시를 위한 해방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의의 지도력과 자비와 연합과 도덕적 가치와 
가족의 삶 등의 도시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문제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선포된 
말씀에서 나올 수 있다”(Greenway 2004:327).  
이처럼 설교의 능력은 도시 목회와 선교에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도시인들의 마음과 삶에 참 자유를 전하고, 그들의 복잡한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선교적 삶으로의 모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설교 사역이 위 세 교회에서 매주일 마다 목회자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으며, 
주중 사역에 역동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을 위한 자원들(Resources)  
찰스 E. 벤 엥겐(Charles E. Van Engen)은 지역교회의 존재목적을 진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안에 있는 지역 교회에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말투리아를 실천하는 사역에 동참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Van Engen 2014:148).  
이처럼 코이노니아(koinonia), 케리그마(kerygma), 디아코니아(diakonia), 
말투리아(martyria)66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역의 
본질적인 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역의 본질이 도시교회 사역을 위한 
자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의 본질적 사역의 틀 안에서 
신혼부부 그룹 사역 방안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자원들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 그룹의 목회철학, 선교비전, 핵심가치, 장,단기 목표 
2. 신혼부부 그룹의 리더십 양성(전문목회자), 멤버십 케어(가정/전화심방) 
3. 신혼부부 그룹의 모임(커뮤니티, 셀), 모임장소(가정집,카페), 식탁교제/공동체 
                                                     
66  “코이노니아: 서로 사랑하라(요 13:34-35, 롬 13:8, 벧전 1:22), 케리그마: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롬10:9, 고전 12:3), 디아코니아: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마 25:30, 45), 말투리아: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라(사43:10, 12, 44:8, 고후 5:20)”(Van Engen 20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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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혼부부를 위한 멘토링, 일대일 제자양육, 리더훈련, 성경/교리공부, 은사배치 
5. 신혼부부 그룹을 위한 영감있는 예배(찬양, 기도, 설교, 성찬, 세례 등) 
6. 신혼부부 그룹을 위한 부부/부모학교, 자녀교육세미나 
7. 신혼부부 그룹을 위한 부부/가족상담, 가정회복사역 프로그램 
8. 신혼부부 그룹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장려금 지원, 자녀양육/의료비 지원 
9. 신혼부부 그룹 자녀를 육아를 위한 정보네트워크, 용품 대여, 육아돌봄 프로그램 
10. 신혼부부 그룹 자녀를 위한 영유아 주중/주일학교, 선교원/놀이방 운영 
11. 신혼부부  그룹 선교를 위한 문화활동/가족여행 프로그램 
12. 신혼부부 그룹 전도를 위한 소셜네트워크, 새가족팀,  웹/소셜미디어 홍보 
13. 신혼부부 그룹을 위한 취업안내, 재무/법률/의료상담 
14. 신혼부부 그룹을 위한 지역교회 연합 
15. 신혼부부 사역 사역 발전을 위한 사회기관 협력 
16. 외국인 신혼부부 그룹을 위한 외국인 예배,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17. 신혼부부 그룹을 위한 창조적인 사역 연구와 매뉴얼 만들기 
가나안 교회 신혼부부 사역 평가(evaluation) 
1. 신혼부부 계층에 대해 고취 시키고, 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 시켰다. 
2. 기존의 신혼부부들에게 새로운 소속감을 심어주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3. 새가족 신혼부부들의 교회 등록과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 신혼부부 그룹이 예비 신혼부부 혹은 미혼 직장인들에게 결혼과 가정에 대한 
모델이 되어 주었다. 
5. 임신과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었다. 
6. 장년 교구에 편성되어 있던 하나의 작은 소그룹을 새로운 선교적 공동체로 변화 
시켰다. 
7. 그룹 모임을 통해 신혼부부들에게 적합한 신앙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게 했다. 
 
127 
8. 신혼부부 심방을 통해 개인과 가정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고, 문제를 극복하였다.  
9. 신혼부부 계층 선교를 위한 선교적 공동체의 비전과 장,단기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10. 신혼부부 사역의 전문성을 위해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역자가 더 필요하다. 
11. 신혼부부 그룹을 위한 예배, 세미나 등을 기획하고, 확대해야 한다. 
12. 신혼부부 그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 사역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13. 도시 선교 차원에서의 분당과 신혼부부 계층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14. 주상복합에 사는 신혼부부 전세민을 위한 신도시 전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15. 교회 안에서 독립된 핵심 사역으로서 재정 지원과 후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16. 신혼부부 그룹에 맞는 목회자와 소그룹 리더의 멘토링이 개발되고 지속 
되어야 한다. 
17.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 사례에 대한 수집과 사역 매뉴얼이 필요하다. 
가나안 교회 신혼부부 사역 재설계(Redesign)  
1. 분당 신도시에 관련한 문화인류학적, 도시사회학적인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2. 분당 신도시의 주변 도시와의 관계와 영향을 조사한다. 
3. 분당의 신혼부부 계층 혹은 20, 30대 청년세대의 문화를 세밀히 분석을 한다.  
4. 신도시 신혼부부 사역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한다. 
5. 분당 신도시의 선교를 위한 신혼부부 그룹의 목회 비전을 수립하고, 장,단기 
사역 계획을 세워야 한다. 
6. 신혼부부 그룹을 재조직하고, 행정과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7. 신혼부부 사역에 적합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와 전문 사역자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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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혼부부 계층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맞는 여러 다양한 그룹을 
형성하고, 멤버십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9. 신혼부부 소그룹 리더를 세우고, 제자 훈련을 단계별로 진행한다. 
10. 목회자는 소그룹모임 인도와 가정심방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개인적이며 
공통적인 필요를 자세히 파악한다. 
11. 신혼부부 그룹을 위한 예배를 마련하고, 양육 프로그램을 통한 신앙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은사배치 사역을 통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한다. 
12. 자녀를 위한 신앙 교육을 위해 주중과 토요/주일 학교를 연다.  
- 마미태교학교, 아기자람뜰, 키즈성품학교, 마더와이즈, 선교원, 키즈스쿨 등. 
13. 신혼부부 그룹 선교를 위한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 간다.  
-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 육아 등에 필요한 물품, 식품, 의약품 등을 무료로 대여 
및 지원한다. 
- 저출산, 불임, 난임에 대한 조치로 임신, 출산 장려금과 자녀양육비, 의료비를 
지원한다. 
- 아이돌봄 봉사와 키즈카페 등을 운영한다. 
14. 분당의 지역 교회들과 연합하고, 또 사회 기관들(주민센터, 분당구청, 
복지재단 등)이 협력하여 사역을 펼쳐 나간다.  
15. 신혼부부 계층의 소셜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간다. 
- 부부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한다. 
- 웹과 소셜미디어 등을 선교적 도구로 삼아 온라인 사역을 한다. 
16. 신혼부부 혹은 가족들이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사역과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 문화센터 혹은 문화거리를 만들어서 분당의 신혼부부 계층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토요일과 공휴일을 이용한 가족 여행과 캠핑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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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정 회복 사역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간다 
- 결혼예비, 부부, 아버지, 어머니 아카데미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행복한 
가정의 꿈을 만들어 간다. 
- 부부 갈등과 이혼 등에 관한 치유사역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한다. 
18. 분당의 주상복합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전세민들을 타겟으로 신도시 전도 
전략을 실행한다. 
- 새가족 환영팀과 전도 사역팀을 신혼부부 그룹의 특성에 맞게 조직한다. 
19.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외국인 신혼부부에 대한 선교 
방법을 모색한다. 
20. 좋은 도시-분당 만들기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간다. 
21. 신혼부부 사역 성장에 관한 피드백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발전된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 
22. 신혼부부 그룹의 사역을 해마다 매뉴얼화 한다. 
분당 신도시교회 개척 전략(Strategy) 
 
마지막으로 분당 신도시의 신혼부부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 교회 개척의 전략(사역 
방법론과 사역 구조)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것은 검증되고 완성된 또 다른 
안전한 방법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 한국교회의 위기의 한복판에서 젊은 교회개척자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하려는 용기(courage) 속에 나타나는 선교적 
상상력(missional imagination)이 담긴 실험적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략의 
핵심은 분당에 사는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새롭게 믿고, 
지속적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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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개척자와 가정(Churh Planter & Family) 
먼저 교회 개척자 자신의 자질 점검과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별히 ‘인격적, 
영적 토대(Personal, Spiritual Foundations)’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교회 개척자와 
가정(배우자와 자녀)의 전인적 건강함의 형성과 건강한 성도와 사역을 세워가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개척자는 정서적으로67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자신을 성찰하며, 존재론적(Being) 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 개척자 자신과 그의 배우자는 생활 규범의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영성 
훈련(Spiritual Training)을 실행해야 한다. 이처럼 개척자와 그의 가정이 정서의 건강함과 
영성의 깊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갈 때, 교회 개척 가운데 신뢰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다양하고, 폭넓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격적, 영적 토양은 
포스트모던 문화의 영향 아래 있는 신혼부부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 목회와 선교를 위한 첫 
번째 밑거름이며, 교회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복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비결이라 할 수 있다. 
교회 개척의 사명(Mission) 
이 땅의 교회는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심(Sending of God)에 동참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교회 개척 사명(Mission)은 분당의 신혼부부 계층을 위해 하나님께 보냄 
받음, 즉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God’s Missioary People) 됨’ 에 있다. 이것이 바로 분당 
신도시에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져야 할 존재 이유(reason for existence)이다. 
따라서 필자는 하나님께서 필자를 교회 개척자로서 분당 신도시(정자동)에 
보내시고, 신혼부부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 선교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셨음을 
고백한다. 또한 교회 개척 사명을 통해 분당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가며, 신혼부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 보며 천국시민이 되어갈 것이라 기대한다. 나아가 아와 같은 
                                                     
67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Emotionally Healthy Church), 피터스카지로(Peter Scaz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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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회 운동의 사명이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한 도전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선교적 교회는 도시를 즐거워하고, 보살피고, 시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Keller 2016:539). 
교회 개척의 비전(Vision) 
그런데 분당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기고, 신혼부부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 도시 목회와 선교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비전(Vision)은 바로 
‘선교적 삶(Life)’ 이며, ‘선교적 공동체(Community)’이다. 즉 필자는 이것을 선교적 제자 
공동체(Missional Disciple Community)라 제시하며, 교회 개척의 미래의 바탕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선교적 제자 공동체는 분당의 신혼부부 계층의 거룩한 불만(holy 
discontent)을 해소해 갈 수 있는 예수의 DNA를 가진 구속적이며, 성육신적인 창조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예수께 부여 받은 대위임령(마 28:16-20)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재발견(rediscovery)하고 재창립(refounding)하는 21세기 
도시의 복음의 통로(Path of the Gospel)가 되는 것이다. 
특별히 이 비전(선교적 제자 공동체)은 분당의 소비주의 문화에 물든 교회와 
신혼부부 계층이 참 자유를 회복하고, 존재론적(Being)이고 실존적(Doing)으로 
재형성(Reform) 될 수 있는 이상적인 선교적 생태계라 기대해 본다. 
“예수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백성이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를 중심으로 한 신자들의 유기적 집합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섬기도록 세상에 파송된 공동체이다”(Frost, Hirsch 2009:56). 
교회 개척의 가치(Values) 
이처럼 분당 신도시의 신혼부부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선교의 독특한 영적 공동체(Unique Spiritual Community)가 되어 가는 것이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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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의 표징과 맛보기와 도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교회 개척을 위해 추구되어야 할 핵심 
가치(Value)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이 바로 ‘섬김(Serve)’이라 말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구별된 예수 닮은 제자, 그리고 공동체가 되어간다.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의식(consciousness)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더불어 초대 교회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 모습(행 2:42-47; 4:32-37)처럼, 이 
가치(섬김) 안에서 교회가 분당의 신혼부부들과 함께,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 예배하고,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며, 영적 가족이 되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삶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즉 섬김의 가치를 통한 
‘예배(Service)와 양육(Education)과 교제(Relationship)와 봉사(Volunteer)와 
전도(Evangelism)’의 본질적 사역의 다섯 가지 모습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때에 비로소 분당의 도시를 예수의 피 뭍은 복음으로 붉게 물들이고, 신혼부부들의 
문화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과 삶을 포용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닮은 자들에 대해 섬기는 자, 즉 
‘써비안(Servian)’이라 명명 하고자 한다.68 
“섬기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의 패턴이며, 그리스도의 사역 패턴을 
직접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봉사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Keller 2016:677). 
                                                     
68  도시교회 사역에서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 가치가 바로 
섬김이다. 그리고 그 섬김의 가치를 통한 공동체 사역은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봉사와 전도의 
사역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선교적 공동체 구성원들을 섬김는 자 즉 ‘써비안’ 
이라는 고유명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예배(Service)와 양육(Education)과 
교제(Relationship)와 봉사(Volunteer)와 전도(Evangelism)의 영어 표현에서 각각 스펠링의 첫자를 
따서, 섬김(S.E.R.V.E.)이라는 가치의 표현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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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개척의 이소스(Ethos)69: 가족, 선교적 식탁 공동체 
다음은 교회 개척의 ‘선교적 문화(Creating a Missional Culture)’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이소스(Ethos)이다. 즉 이것은 분당 신도시의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선교적 제자 
공동체(교회 개척의 비전)의 섬김(교회 개척의 가치)을 영속하게 해주는 개인과 공동체의 
근본 정신 혹은 기초 정서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과연 분당의 
신혼부부들을 진심으로 포용(embrace)할 수 있는 이소스가 무엇인지, 도시 상황과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 깊이 연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족(Family) 됨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엡 2:19, 새번역). 
즉 선교적 제자 공동체의 ‘써비안(Servian)’들이 분당의 신혼부부들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가족처럼, 진심으로 환영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가족처럼, 그들의 
마음과 삶을 아끼고, 존중하며, 나아가 그들의 필요를 서로 나누고 도와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 
됨의 이소스가 신혼부부들에게 실제적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때문에 선교적 식탁 공동체(Missional Table Community)가 이소스(가족 됨)의 
특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식탁은 하나님의 선교가 구현되는 위대한 자리이다. 또한 
식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일상의 현장이다. 정성을 드린 식탁에서 
신혼부부들과 함께 한끼 식사를 나누면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깊어지며, 오랜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이 땅에 보냄 받으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마셨다(눅 5:29-30; 7:34).  
따라서 교회 개척자는 써비안들 모두가 다른 신혼부부들을 자신의 집이나 외식의 
자리에 초대하여, 한 주에 적어도 세 번 이상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69 Tim Morey, Church Planting 2017 강의안 ‘Creating a Missional Culture: Ethos’, “Ethos: 어느 
한 문화의 토대를 이루는 성격이나 정신; 어느 한 집단/사회의 신념, 풍습, 관행의 특징을 결정하는 
기초 정서. 공동체/집단/개인을 독특하게 구분하는 성격 또는 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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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가야 한다. 그 식탁들 마다 함께 둘러 앉아 밥을 나누어 먹는 실제(actual) 속에, 
하나님의 가족 됨의 신비로운(mysterious) 경험이 진하게 공유될 것이다.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모델 디자인(Model design) 
다음은 교회 개척의 전략을 위한 사역 모델을 분당 신혼부부의 상황에 따라 
디자인(design)하고자 한다. 이것은 전통적 교회의 유인형(Attractional) 모델과 유기적 
공동체의 관계 기반형(Relationally based) 모델을 통합한 분당의 신혼부부들을 위한 개척 
초기 3년의 단기 플랜(plan)의 창조적 모델이다(Timeline 1-3 Yearrs). 
그런데 이 사역 모델의 동력은 섬김(SERVE)의 성경의 본질적 사역의 다섯 가지 
모습(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이 된다. 이를테면 감동있는 예배(service)를 통해 죄와 
상처와 아픔에 놓인 신혼부부들에게 용서와 회복과 위로를 줄 수 있다. 또한 개척자의 
설교와 가르침의 은사를 통해 신혼부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며,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일, 주중의 모든 선교적 사역에 역동적인 힘을 불어 
넣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Year)   
1. 개척자 가정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교역자 한 가정, 신혼부부 네 가정을 개척 
초기 멤버(총 10명)로 컨택(contact) 후 모집하고, 교회의 사명과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제자훈련과 함께 교회 개척을 시작한다. 그리고 개척 초기 전략 
회의와 기도를 위한 정기적인 미팅을 갖는다. 
-초기 멤버들의 가정 집과 카페 등의 모임 장소로 이용한다. 
2. 임신과 출산과 육아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당 정자동의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온, 오프라인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멤버십을 가지거나 얻게 해주며,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자 한다. 




4. 분당 정자동의 신혼부부들을 위한 소그룹(부부출산교실, 자녀를 위한 놀이모임, 
자녀의 교육과 건강 세미나)에 초청한다. 
5. 분당 정자동의 신혼부부들의 육아 돌봄 서비스와 육아 용품 무료 대여와 식품, 
의약품 무료 제공을 통한 지역 사회 봉사를 실시한다. 
6. 제자를 양성하며, 핵심 그룹(core group)을 형성한다. 
- 10가정, 신혼부부 평신도 리더  
7. 개인과 교회와 교단(통합)의 후원을 통한 재정 확보와 정자동의 예배 공간(50평) 
선정과 예배와 기타 모임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춘다. 
8. 교회 개척 후 7개월 차에서 1년 차 사이에 맛보기 예배(Preview Services)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예배 참석자의 최대 목표 인원은 80명이다(40 가정, 자녀 
미포함). 그리고 SNS를 통한 교회 홍보와 관계 전도를 활용한다. 
9. 등록 교인 최대 목표 인원은 60명이다(30 가정, 자녀 미포함). 
(2 Years) 
10. 교회 개척 2년차 부터, 공개적 출범(public opening)을 이룬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새롭게 시작한다. 
11. 분당 정자동의 신혼부부들의 자녀들을 위한 주일 영,유아 예배를 개설한다. 
12. 분당 정자동의 신혼부부들을 위한 소셜네트워크의 멤버실 활동과 전인적 
선교(holistic mission)와 소그룹 모임들을 보다 더 활성화 한다. 
13. 분당 정자동의 복지 재단과 연계하여 신혼부부들의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누고, 도우며 지역 사회봉사 활동을 확대하여 
나간다. 
14. 제자훈련 과정을 지속해 가며, 핵심 그룹(core group)을 배가 증가시킨다(20 
가정). 
15. 등록 교인 최대 목표 인원은 100명이다(50가정, 자녀 미포함). 




17. 교회 개척 3년차 부터, 예배 담당(코디네이터, 워십) 전문 사역자를 섭외한다. 
18. 평신도 리더십과 은사 배치 훈련을 통해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한다. 
19. 부모와 자녀들의 신앙과 성품을 위한 프로그램(마미태교, 아기자람뜰, 
키즈성품학교, 마더와이즈)을 운영한다. 
20. 신혼부부들을 위한 가정 회복 프로그램(가정 세미나, 부부 상담 및 
심리치료)을 시작한다. 
21.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신, 출산 장려금과 자녀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한다. 
22. 교회 개척 사역(young couple)을 매뉴얼화 하고, 새로운 교회 개척(공동체 
재생산)을 준비한다. 
23. 교회 개척 4년차 부터 신혼부부들과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사역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한다. 
24. 등록 교인 최대 목표 인원은 160명이다(80 가정, 자녀 미포함). 
25. 개척 초기 3년 예산(budget) 내역(1년 기준) 
- 예배 공간 렌트비: 5천만원, 자재 구입비: 3천만원, 교역자 사례비: 3천만원, 
전문 사역자 사례비: 1천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원 
끝으로 아래의 소마 공동체 사명 선언서를 되새겨 보면서, 한국교회와 분당 
신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 모두가 서로의 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선교적 제자 공동체로 
재형성되고, 미래를 맞이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보냄 받은 한국교회들이 새로운 길을 향해 함께 손을 꼭 잡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소망한다.  
“선교적 공동체는 헌신된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로서(Family), 특정한 지역과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Missionaries), 
가시적 형태로 복음을 증거하며(Servants), 자신과 타인의 발전을 위해 서로 책임을 지는 
(Leaners) 제자들의 모임이다”(이상훈 2015:146). 
이상 본 장을 마무리 하며, 필자는 한국교회 목회자, 교회 개척자로서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의 확신과 겸손을 배우게 된 것이 가장 큰 유익이었다고 고백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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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가길 굳게 
다짐해 본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교회 개척자이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사역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신다”(Keller 2016:753)   
요약 
필자는 본 장에서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첫 번째, 
분당 도시 지역 교회들의 특징적인 모습들과 사역 원리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을 위한 자원들을 정리함으로써 가나안 교회 사역을 
평가하고, 재설계할 수 있었다. 세 번째, 교회 개척자와 가정, 그리고 교회 개척의 사명과 
비전과 가치와 태그라인을 제안함으로 가족 의식과 선교적 식탁 공동체를 중심으로한 
도시 개척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본 장의 연구 과정을 통해 한국의 도시교회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의 사역의 특징들과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성경의 
본질적 사역의 틀 안에서 자원들이 모아지고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나안 교회 신혼부부 사역에 대한 평가와 재설계를 통해, 기존의 지역 교회들이 
선교적 공동체로 변혁하고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도시교회 
개척 전략을 통해 분당 신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비전과 교회 개척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장의 연구는 분당 신도시 신혼부부 사역을 위해 구체적인 모습들과 
원리들과 적용 가능한 사역의 자원들을 보여주며, 기존의 교회들과 개척될 교회들에게 
선교적 모험의 여정을 도전하는데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제 8 장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지난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의 도시 
목회와 선교를 위한 선교적 공동체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그래서 본 논문의 연구 과정을 
통해 도시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필자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분당 신도시와 신혼부부 계층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비주의 문화에 따른 도시 상황과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다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파악할 수 있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즉 선교적 공동체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성경에 나타나는 식탁 공동체의 선교신학적 
의미들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더불어 북미의 교회 변혁과 갱신의 운동들을 분석하면서 선교적 공동체의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운동에 대한 사례들을 충분히 접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한국의 
도시교회 사역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하게 되었다. 
요약 
그렇다면 본 논문에서 연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서론 부분으로 연구 대상인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에 대한 필자의 각별한 
마음과 선교적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목표, 중요성, 주제, 
논지, 질문들, 방법, 범위들, 가정들, 한계들, 개관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분당 신도시와 신혼부부들에 대해 조사와 분석과 관찰이 이루어졌다. 
즉 분당 신도시의 형성배경과 상황, 도시를 구성하는 구획이나 구역, 도시의 교통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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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의 변화, 그리고 신혼부부 그룹의 사역과 그들의 필요를 살펴 보면서 도시 목회의 
중요성과 신혼부부 계층 중심의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소비주의가 현대 도시와 젊은 도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현대 교회의 위기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주의와 성서가 지향하는 인간의 
가치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며, 소비주의 문화 속에 대안적인 교회의 본질에 대해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소비 도시의 신혼부부 사역을 위해 전복적 삶과 환대를 
실천하는 선교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분당 신도시 사역의 한계를 설명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또한 필자의 신혼부부 초기 사역의 경험을 기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교와 보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육신적 신앙 공동체의 일반적인 
이해를 진술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식탁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즉 포용과 환대와 해방과 긍휼과 한몸의 식탁 공동체의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선교의 메시지를 새롭게 발견하였다. 그리고 절망의 세대, 나그네 같은 인생, 소비주의 
문화의 노예, 목자없는 양, 개인주의에 물든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선교적 가족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을 위한 북미 교회의 사례 연구이다. 즉 
선교적 교회 모델들을 통해 젊은이들과 도시와 공동체를 위한 교회 사역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소마 공동체와 하우스 처치를 통해 식탁 교제를 바탕으로 선교적 가족 공동체를 
지향하는 창조적 사역의 모습들과 적용점을 찾아 보았다. 
제7장에서는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 방안을 위해, 분당 신도시교회들의 사역의 
원리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교회 신혼부부 사역을 위한 자원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필자의 지난 가나안 교회에서의 신혼부부 사역을 스스로 평가해 보면서, 사역을 재설계 
하였다. 나아가 필자는 교회 개척자로서 분당 신도시에서의 신혼부부 사역에 대한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연구의 중요성에 따라 제언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필자의 
연구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 바로 식탁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데 있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식사 혹은 먹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공동체신학이나 선교신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된 자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때문에 필자는 하나님 선교를 위한 식탁 
공동체에 관해서 더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을 다루지 못해 조금 아쉬움을 느낀다. 따라서 
앞으로 목회 연구 과정 속에 식탁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를 테면 래너드 스윗(Leonard Sweet)의 ‘태블릿에서 테이블로’와 같은 내용의 연구가 될 
수 있다. 그는 성경의 식탁 교제 안에서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식탁 영성, 즉 성도들의 
선교적인 삶과 공동체를 재발견하고, 그것을 21세기 사회와 문화 상황 속에 재창조하며, 
미래 교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뿌리내린 
자라는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식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가정,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가 식탁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긴다면 즉시 우리의 믿음이 힘을 되찾고 우리의 세상도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식탁은 우리의 정체성이 탄생한 자리이자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재생되고 기억되고 경험되는 장소이다(Sweet 2015:18). 
이와 같은 연구가 북미와 유럽 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서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통해 실행될 때, 한국사회와 계층의 문화에 따라 독특한 식탁의 
영성이 살아나게 되고,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그리고 필자의 연구의 중요성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도시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현대 소비주의 시대에 대항적이며, 대안적인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을 배우게 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필자가 북미 교회를 살펴 보면서 놀라웠던 것은 젊은이들을 위한 선교적 
공동체의 모델들의 다양한 사례 연구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한국교회에는 젊은이들 중심의 선교적 공동체의 사례 연구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변혁을 이끄는 선교적인 교회들의 현장과 사역에 대한 연구가 
교단에 따라, 또 도시별로 구체적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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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자의 연구의 중요성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도시 상황을 분석하고, 
신혼부부 계층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특정한 도시와 계층을 
연구하게 되면서, 필자가 먼저 그 지역 환경과 그 세대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도시교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문화인류학적, 도시사회학적 관점에서 도시와 계층에 대한 연구를 주도면밀하게 이루어 
가야 한다. 그 연구 결과들이 사역 현장에 적용되고, 피드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또 다른 교회 운동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필자는 본 논문의 연구 과정을 마무리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신혼부부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한다거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필자의 선교적 삶과 공동체를 위한 모험의 여정 
속에 계속해서 다듬어져야할 연구 과제들이라 생각된다. 
사실 필자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누군가와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형식적일 때가 많아졌다. 때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만큼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때도 있었다. 그래서 필자에게는 누군가와 식사하는 자리가 점점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곳 풀러에 와서 목회연구 과정 속에,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하게 시작된 고민에서 부터 지금에 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 만날 한 명, 한 명의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을 배우고, 얻게 된 것 같아 
눈물 나게 기쁘다. 
필자는 날마다 우리의 식탁의 자리에 찾아 오시는 주님께 감사 드리며, 그 분의 
음성이 필자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열방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끝까지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날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식탁의 잔치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식탁 공동체의 선교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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